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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을  위한  이정표

매화에 
봄소식을 묻나니

매화에게 묻나니, 봄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그 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산 너머로 달 지니 꽃은 말없음으로 대답하고

그윽한 숲속의 새들은 소곤대며 이야기하네 

글 김윤세(본지 발행인, 

전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기에 걸쳐 문명을 드

날렸던 시인 청구자靑邱子 고계高啓·1336~1374의 

‘문매각問梅閣’이란 제목의 시이다.

원나라 말 혼란기에 태어나 명나라가 건국할 때 

태조 주원장의 부름을 받아 원사元史 집필에 참여

했으나, 요직이 주어지자 그 자리를 고사하고 고향

인 소주로 돌아갔다. 자유를 사랑하는 기질에 독재

자를 싫어하는 성격 때문이었을 테지만 결국 이것

이 화를 불러, 소주의 장관 위관魏觀이 모반 혐의를 

받을 때 그도 연루되어 형벌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의 작품은 모두 불태워졌다. 

그의 요절은 명대에 가장 뛰어날 수도 있었던 문

학 활동의 중단을 의미한다. 고계는 의고의 대가로 

중국문학사의 이전 여러 시기의 문체·풍격·전범을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6세기에 일어났던 고

문운동의 선구자로도 알려져 있다.

조상은 발해 출신으로 지금의 개봉으로 내려와 

살다가 북송이 멸망하자 지금의 항주를 거쳐 원나

라 말 혼란기에는 오군吳郡으로 옮겨 살았다. 지금 

전해지는 2,000여 수의 시는 그가 죽은 지 70여 년

이 지난 뒤에 수집·간행된 것이다. 그는 한위漢魏

에서 당송唐宋에 이르는 시인들의 장점을 모아놓은 

듯한 다채로운 창작 경향을 보인다. 원나라 말기의 

지루하고 늘어진 시풍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명

나라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받았으나, 39세의 젊은 

나이로 횡사하는 바람에 그의 시적 스타일은 확고

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말았다. 그의 맑고 단아한 

서정성의 이면에 감추어진 고독과 우울은 근대시의 

정신으로 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무렵의 서정

성을 회복해 명나라 초기의 새로운 시풍을 연 천재 

시인으로, 원나라부터 명나라에 걸친 400년 동안 

배출된 시인 가운데 최고봉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천 선암사에 있는 국내 최고령의 매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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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불경佛經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시아문如是我聞 -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오래전 부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의 설법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해 암송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녹음기가 있을 리 

만무했을 터, 믿을 것은 오로지 인간의 기억력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부처님 열

반 이후 오백 명의 비구니가 암송하며 몸과 영혼에 새겼던 부처님의 말씀을 누군가 이

어받아 역시 제 몸에 새기고, 바위와 대나무와 종이에 옮겨 적었을 것입니다.

아난阿難이 스승인 부처의 말씀을 경전 첫머리에 적었듯이, 김윤세 교수는 1986년  

아버지 인산의 구술口述을 받아 나무에 경전을 새기듯 신약神藥 비방을 집대성한 책 

《神藥》을 펴냈습니다. 여시아문如是我聞과 같이, 김윤세 교수가 아버지 인산의 육성을 

옮겨 ‘참의학’의 경전을 펴낸 뜻은 자신의 영혼에 새겨진 아버지 인산의 사상을  

다음 생을 살아갈 인류에게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글 박홍희(건강 칼럼니스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죽염산업화의 역사를 찾아서 

아버지 인산은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인산은 자신의 모든 신약(神藥) 비결( 訣)을 독존(獨存) 제자 김윤세 회장에게 전해주고 

홀연히 선계(仙界)로 떠났습니다. 유황오리농장을 함께 돌아보던 생전의 김일훈 선생(왼쪽)과 김윤세 회장.

암·난치병 극복하는 
인산의학의 묘법!  
인산의학 계승자 김윤세 전주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객원교수가 지난 4년간 전국에서 진행한 
인산의학 특강과 각종 미디어에 기고한 글 중 42편 엄선  

※부록 : 인산의학 특강 영문본 33편 수록

\25,000

구입문의 1577-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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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4월 1일  발행처 인산가  발행인 김윤세  
편집인 정재환  기획·편집 조선뉴스프레스  등록 1995년 7월 4일 공보처 등록_ 
서울시 등록번호 라–07328  통권 243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6 
홍익빌딩 4층  TEL 1577–9585  FAX 02–732–3919
*인산가의 건강 매거진 《인산의학》은 잡지간행윤리위원회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인산의학》의 콘텐츠는 인산가의 경영·연구 방침이 아니라 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인산의학》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허가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월간 은 인산 김일훈 선생이 일생을 통해 

남긴 활인구세活人救世 정신과 그의 의료철학을 

추구합니다. 인산 선생이 완성한 

동서고금東西古今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의방인 

‘인산의학’은 자연물의 약성을 이용한 

저비용·고효율의 새로운 의학 트렌드입니다.

34 50 54

전편  \30,000 
후편  \25,000

인산 선생이 후세를 위해 남긴 대저술!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지혜!

《신약본초》 전편은 인산 선생이 총 30여 차례, 53시간에 걸쳐 행하신  

강연 내용을 그대로 옮긴 어록이며, 후편은 선생이 평소 틈틈이 써놓은 

육필원고와 사석에서 하신 말씀을 담은 기록입니다.

읽고 또 읽으면 인산의학의 참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각종 질병에 관한 인산 선생의 마지막 처방전 

《신약본초》 전·후편 개정판

구입문의 1577–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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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가 단신 

울산지점 4월 7일 오픈
120년 건강기업 인산가의 10번째 직영점인 

울산지점 개점식이 4월 7일 진행된다.  

개점행사로 김윤세 인산가 회장의 

힐링특강이 예정돼 있다.

김윤세 회장, 이데일리TV 출연
김윤세 인산가 회장은 지난 3월 31일 

이데일리TV 방송에 출연해 세계 최초로 

죽염을 산업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힘쓰는 인산가에 대해 소개했다.

대구 자금합창단 건강여행
대구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금합창단은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인산연수원에서 1박 2일 건강여행을 

진행한다. 이날 합창단원들은 죽염제조장 

견학과 인산가 안내 및 인산의학에 대해 

소개받는다.

작가모임 이목회 건강여행
경상남도 진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모임인 이목회는 지난 3월 9일 

인산연수원에서 건강여행을 진행했다.

브리핑

인산가 지리산롯지에서 진행

하는 지리산 둘레길 2차 트레킹

이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다. 이번 지리산 둘

레길 트레킹은 인산의학 힐링특

강도 듣고, 봄꽃 만발한 지리산 

둘레길 절경도 돌아보는 힐링 프로그램이다. 

이번 2차 트레킹은 4월 28일 금요일 모여 29일 둘레길 3구간 후미인 

추성둘레길과 서암정사 관광 코스를 둘러본 후 30일 일정이 마무리된

다. 3차 트레킹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지리산 둘레길 4구간인 동강코

스를 걷게 된다.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 일정

2차 4월 28~30일  3차 6월 9~11일

참가비 1인당 15만 원(2박 3일 숙식 및 간식, 가이드 포함)

모집인원 선착순 40명  참가문의 055) 963-9788(인산가 지리산롯지)

인산가 지리산 둘레길 
2차 트레킹 4월 28일부터

《인산의학》 3월호에 대한 독자 의견

★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매달 멋진 한시 해석과 그림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습

니다. 또 ‘동작Q-적당한 근육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 

기사가 유익했습니다. 유산소 운동에 비해 근육 단련은 

소홀히 했는데, 면역력 강화를 위해 근육 운동을 시작

해야겠습니다.  

(조무영·대구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이렇게 드세요-달래간장 무버섯밥’ 글을 보고, 제가 

직접 야생초를 키우고 있는 자그마한 밭에서 달래를 캐

다가 조리법대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뿌리 부분 이물

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팁도 좋았고, 인산가 레시피 

덕분에 입으로, 몸으로 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최일권·인천 남구 낙섬중로) 

인산가 회원님들의 
생생한 체험 사례를 들려주세요

매거진 《인산의학》에서는 매달 인산가 회원들의 체험 사례를 모집합니다. 

인산가 제품을 활용한 나만의 레시피가 있으신 분, 

인산가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 등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사례를 보내주신 분 중, 《인산의학》에 사진과 함께 체험 사례가 게재될 경우 10만~30만 원 상당의 

인산가 제품(죽염 및 장류에 한함)을 드립니다. 꼭 연락처를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6 홍익빌딩 4층
이메일 niceyhs1234@insanga.co.kr

독자 엽서를 보내주신 분 중 
선정되신 분께는 
고마움세트A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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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질과 공해독의 시대를 예견하며 이 나라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염려했던 
인산 김일훈 선생. 그의 신묘한 의술은 ‘인산의학’을 자연치유의 대표적 
계보로 올려놓으며 의황醫皇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인산 선생 탄신 

108주년을 맞아 우리의 자연 산물을 이용해 암과 질병, 우울이 없는 밝고 
건강한 삶을 추구했던 신의神醫의 삶과 치적을 되짚어본다.

글 이일섭  사진 이경호

인산 김일훈 선생 탄신 108주년

SPECIAL 
THEME
I N S A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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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仁山 선생은 성인聖人이시다. 인류의 병든 마음을 다스려 온, 공자孔子의 

인심仁心과 석가모니釋迦牟尼의 자비심慈悲心과 예수의 박애심博愛心에다 

활인구세活人救世의 대의왕심大醫王心까지 구족具足한 의황醫皇이시다.

선생은 비록 성지聖智와 성혜聖慧를 갖추어 천신天神과 더불어 

공락共樂하되 성덕聖德과 성운聖運이 없는지라 아무도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인중고적人中孤寂 수복창생壽福蒼生을 위한 대업大業의 기초를 놓은 뒤 

인류의 병고病苦와 불행不幸을 대신代身 짊어지고 선계仙界로 떠나셨다.

한민족의 수천 년 기다려온 성인聖人이 마침내 신역神域 한반도에 

탄강誕降하시어 활인구세活人救世의 성스런 삶을 사시고 가셨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선생은 조선왕조의 명운命運이 쇠잔해 가던 순종 3년 기유己酉, 단기檀紀 

4242년, 서기 1909년에 함경남도 홍원에서 태어나 84세를 일기로 단기 

4326년, 서기 1992년 임신壬申에 경상남도 함양咸陽의 삼봉산三峯山 자락에서 

민초지의황 인산선생 동상건립문
民草之醫皇 仁山先生 銅像建立文

선화 이후에도 선생은, 선생께서 베푼 신약신방神藥神方으로 인해 은혜를 입었거나,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시대를 초월한 의왕醫王’, ‘민초民草들의 의황醫皇’, ‘인술仁術의 아버지’ 등의 존칭으로 불리며 

여전히 추앙받고 있다.

인류멸망의 방향으로 도도히 흐르는 서구문명의 거센 물결을 선생은 홀로 막아서서 억조창생의 생명을 

지키다가 선화仙化하였으니 이제 그 일주기一週己를 맞아 수심수도修心修道 진법眞法과 병마퇴치病魔退治의 

천장비법天藏秘法을 베풀어준 선생의 시혜施惠에 일점이라도 보답코자 방장영산 삼봉 기슭 이 자리에 

선생의 상을 세워 선생의 광제창생 대덕을 세세무궁토록 거양하고 선생의 구세활인지방救世活人之方을 널리 

펴는 일을 수도의 덕목으로 삼아 생생부절生生不絶로 성심수도誠心修道할 원願을 발發하여 장차 지상낙원 

신국神國을 건설할 역군이 되기를 갈구하면서 그 서원誓願의 증표로 삼고자 한다.

원하노니 이 상像 앞에 서는 사람마다 번뇌망상과 질고재앙疾苦災殃이 소멸되어 선생의 바라는 바 인류의 

건강행복이 성취되며 선생의 연緣을 따라 혹은 환도인생還道人生하고 혹은 견성성불見性成佛이 기약되는 

선생의 대지대적에 이화, 덕화, 감화되는 법력의 가피가 있기를 바라노라. 또 이 상 앞에 서서 병마퇴치를 굳게 

결심하는 사람마다 그 입지가 종신불변하여 편작扁鵲, 화타華陀의 인술仁術에 전지전능全知全能케 되며, 이 

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중생제도의 보살심菩薩心을 일으키는 사람마다 선생의 불변청심不變淸心이 이 상에서 

발하여 청심청혈지인淸心淸血之人으로 화化하여 소원성취所願成就하고, 선생의 이름으로 건립되는 이 상의 

법력에 의해 이곳이 항마무병降魔無病의 성역聖域이 되어 병든 사람이 이 상 앞에 서서 선행善行을 약속하고 

선생의 신방神方을 따를 때는 천신天神과 제불보살과 산신山神의 우조祐助를 받으리라.

선생의 가르침을 좇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우리의 모든 정신력을 이 상에 

응결凝結시켜 이곳이 구세대업救世大業의 구심점求心點이 되기를 염원念願하여 이 상을 세우노라.

동상건립 동참자 및 뜻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의지를 모아… 인산 김일훈 선생 동상건립추진위원회 대표 

이준승 글을 짓고… 선화 2주기를 맞아 단기 4327년 5월 27일, 음력 4월 17일 최광춘, 김윤세 글을 쓰다.

12 인산의학 

선화할 때까지 80여 성상星霜을 오로지 박시제중博施濟衆의 

성스런 삶으로 일관하셨다. 선생의 독특한 정신세계에서 

샘솟는 경험적 지혜로 공간색소空間色素 중의 약분자藥分子를 

합성하여 활인핵活人核 오핵단五核丹을 만들고, 해수海水 

중에 함유된 암약성분癌藥成分을 추출하여 활인신약 

죽염竹鹽을 제조하는 한편 신비스런 쑥뜸법을 창제하여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오늘날 병고病苦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생再生의 기쁨과 희망을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 

영원한 미래 인류에게 온갖 병마病魔를 극복하고 건강 

장수할 수 있는 슬기로운 안목을 열어 주었다. 아울러 특유의 

혜안慧眼으로 지금껏 베일에 싸였던 우주의 비오秘奧를 

밝혀 현대 인류가 당면한 또 다른 제반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단서端緖를 제공해 주었다. 

仁山 
김일훈 선생 
탄신108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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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은 갈수록 첨단화되고 의사와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왜 병은 줄어들지 않는 걸까? 사람 몸을 

훤히 들여다보며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시대에 살면

서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여전히 줄지 않는다. 

일본의 의학자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대증요법이 

중심인 서양의학은 일시적으로 병의 증상이 개선될

지 몰라도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다”고 했다.

인산의학은 현대의학으로 불리는 서양의학과는 

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감기를 예로 들면, 현

대의학은 병의 원인인 바이러스 박멸에 치료의 초점

인간이 만든 공해가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 첨단

의 이름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삶은 편리해졌

지만 우리 건강은 그리 편안하지 않다. 농약 등 각종 

화학물질 과다 사용, 자동차 매연, 식품첨가물의 무

분별한 섭취, 산업 폐기물로 인한 오염 등 다양한 공

해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기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매일 90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 중 필수 미네랄은 60가지며 많은 사람

이 이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사망한다. 미

네랄 박사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석학 조엘 월렉 박

사에 따르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사하는 경우 

사인은 모두 영양(미네랄) 부족 때문”이라고 했다. 

수의사이자 내과의사인 그가 12년 동안 동물원에서 

근무하며 454종류가 넘는 동물과 동물원 인근 주민 

3,000명의 시신을 부검해 얻은 자연사의 원인이 ‘미

네랄 부족’이었던 것이다. 그는 영양소(미네랄)가 인

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노벨의학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다. 

인산의학의 두 번째 혁명적 명제는 미네랄을 충분

히 보충하라는 것이다.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을 충

분히 보충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질 좋은 천일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폴란드 천문학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地動說이다. 신神 중심의 우주관에서 과학 중심의 우주관으로 바꾼 지동설을 두고 

과학 혁명의 불씨라고 평가한다. 현대의학을 신앙처럼 믿고 있는 요즘, 인산의학은 ‘난치병은 
있어도 불치병은 없다’는 명제로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의학 혁명의 불씨를 지폈다.

글 한상헌  일러스트 박상훈  참고도서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난치병은 있어도 불치병은 없다”
인산,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을 맞추지만, 그러나 인산의학은 감기가 냉冷으로 인

해 생긴 병이니 체온을 높여 자신의 면역력을 회복

시켜 병이 치유되도록 한다. 

비단 감기뿐 아니라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다. 인

산의학에서는 ‘난치병難治病은 있어도 불치병不治病

은 없다’고 말한다. 고치기 어려운 병은 있어도 못 고

치는 병은 없다는 것이다. 이 명제만으로도 인산의

학은 서양의학을 뛰어넘는 혁명적 의학이라 말할 수 

있다. 인산의학이 현대의학에 던진 의학 혁명의 불

씨 4가지를 살펴보자.

1st Revolution
공해독을 해독하라

유황오리·마른명태·토종돼지 활용 제시

2nd Revolution
미네랄을 보충하라

서해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어 구운 죽염 제조

대하기란 사치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산의학의 첫 번째 

혁명적 명제는 공해독으로 인한 중독을 해독하는 

것이다. 인산 선생은 공해독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자연물의 해독력을 활용한 다양한 해독요법을 제시

했다. 인산 선생에 따르면 물의 기운인 수기水氣와 화

염을 섭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미

네랄의 보고다. 세계 4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안 갯

벌에서 생산한 천일염은 인체 필수 미네랄이 모두 

신火神의 조화로 약성을 극대화시킨 유황오리가 공

해로 인한 화독火毒을 해독한다고 했다. 오리는 해독

력이 강해 염산이나 유황을 먹어도 잘 죽지 않는다. 

오리의 뇌에는 독약을 해독하는 강력한 해독제가 있

기 때문에 유황의 독성은 제거되고 약성만 남는다. 

마른 명태는 체내에 축적된 공해독, 화공약독, 급

성중독 등을 풀어주는 강력한 해독제다. 애주가들

의 술안주로 명태가 애용되는 이유도 명태의 해독 

능력을 활용한 선조들의 지혜다. 마른 명태와 함께 

토종돼지, 토종오이 등도 인산 선생이 제시한 천연 

해독제다.

仁山 
김일훈 선생 
탄신108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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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된 훌륭한 약이다. 그러나 공해로 인해 수은, 비

상, 납 등 중금속도 바닷물에 흘러들어 직접 먹기보

다 식재료와 함께 가열 조리해 독을 중화시켜야 한

다. 천일염을 좀 더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독소를 완

전히 제거해 순수 미네랄만 섭취할 수 있는 죽염을 

먹는 것이 좋다. 인산 선생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어 9번 구운 죽염이 약이 된다고 했다. 

인산의학은 미네랄 섭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조엘 월렉 박사와 기본적인 견해는 같다. 하지만 처

방은 다르다. 조엘 월렉 박사는 미네랄 제품을 정량 

복용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인산 선생은 죽염을 병

이 해결될 정도로 충분히 섭취하라고 했다. 처방은 

“죽염 퍼 먹어”, 복용량은 “배 터지게 먹어”였다. 언

뜻 들으면 농담하는 것 같지만 의학 혁명의 비밀이 

숨어 있다. 암, 난치병, 괴질과 같은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선 효과 날 정도로 충분히 섭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가 고프면 밥을 양껏 먹어

야 하듯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선 충분한 

양을 섭취해야 한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심장병이 

발생하고, 구리가 부족하면 동맥류가 파열된다. 하

지만 우리 몸에 셀레늄이 얼마나 부족한지 구리가 

충분히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60가지 필수 미네랄

이 모두 들어 있는 죽염을 퍼 먹으면 부족했던 미네

랄이 채워지면서 질병은 치유되는 것이다.

인산의학의 세 번째 혁명적 명제는 체온을 높이라

는 것이다. 체온이 떨어지면 몸속의 대사활동도 떨

어진다. 대사를 돕는 효소의 활동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대사의 약 12%

가 줄어든다고 한다. 몸의 대사활동은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몸의 순환 과정이

우리 조상들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술을 인술

仁術이라고 했다. 어진 사람이라야 질병을 근본적으

로 치유할 수 있는 참의료를 펼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인자仁慈한 기술技術인 것이다. 그래서 인술은 사

람이 중병에 걸려 죽어갈 때 그 병이 마치 내 병인 것

처럼 정성을 다해 치료한다. 때문에 인자한 도리道理

라고 할 수 있다. 인산 김일훈 선생도 의술이 아닌 인

술을 펼쳤다. 이는 그가 생전에 《신약》 《신약본초》에 

밝힌 처방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인산 선생이 제시한 인산의학은 3가지 원칙이 있

다. 첫째는 제 살길은 제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자

구自救다. 둘째, 제 병은 제 스스로 자연 요법을 활용

해 제집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자치自治다. 셋째, 제 

몸의 탁한 피를 스스로 정화해 언제나 심신이 맑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정自淨이

다. 이를 요약하면 자연치유自然治癒다. 자연의 순리

와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저비용, 고효율의 자연치

유야말로 의학적 가치가 높다. 

인산 선생의 의방에는 죽염을 비롯해 유황오리, 

참옻, 다슬기, 마른 명태, 민들레, 금은화, 홍화씨, 

밭마늘, 파, 생강, 유근피 등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3rd Revolution
체온을 높여라

보조기구 없이 맨살 위에 놓는 인산쑥뜸

4th Revolution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하라

참옻, 다슬기, 홍화씨, 생강, 유근피 등

다. 그런데 순환이 안 되면 노폐물이 쌓이고 각종 질

병의 원인이 된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체

온을 올리는 열 치료에 대해 강조했다. “약으로 고

칠 수 없는 병은 수술로 고치고, 수술로 고칠 수 없

는 병은 열로 다스리고, 열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불치병”이라고 했을 정도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체온을 올려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끝내 찾

지 못했다. 일본 수상의 주치의를 지낸 이시하라 유

미 박사도 “암,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현대인의 질

병 대부분은 저체온증에 의해 발생한다”며 “체온 1

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나 

그도 체온상승법으로 식생활 개선과 온수 입욕 등

을 제안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

다. 인산 선생은 고금동서에도 없는 새로운 방법으

로 사람의 체온을 올려 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

했다. 그것이 바로 쑥뜸이다. 

인산쑥뜸은 메스를 들지 않고 질병을 치유하는 

쉬운 농림축수산물을 활용해 부작용 없이 질병의 

근본 치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 

의료비의 대대적인 절감 효과는 물론 불치병을 극복

하고 효능, 효과가 뒷받침되는 인산의학이야말로 절

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의학 혁명이라 불

릴 만하다.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하라는 것은 인산

의학의 마지막 혁명적 명제다.

전신수술 요법으로 불린다. 몸속 구석구석에 숨은 

질병의 원인을 쑥불로 뽑아내기 때문이다. 《신약》 제

25장 ‘영구법靈灸法의 신비’에 보면 “암, 난치병, 괴질

은 물론 심장이 멎은 사람도 쑥뜸으로 살리고, 독약

을 마셔 장기가 파열破裂된 사람도 쑥뜸으로 회생시

킬 수 있다”고 했다. 

불기운으로 질병을 다스리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치유법이다. 원시시대 불을 다스리면서부

터 아픈 부위에 불을 쬐어 병을 치유하던 것이 동양

의 뜸치료법으로 발전됐다는 설도 있다. 동양의학에

서 이야기하는 침구법은 혈자리에 침이나 뜸을 놓아 

염증을 제거하고 기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의술

이다. 인산의학의 쑥뜸은 혈자리에 뜸을 뜨는 방법

은 같지만 원리가 다르다. 단전과 중완에 쑥불을 올

려 생명의 불꽃을 지피면 체온이 급상승해 병이 치

유된다. 인산쑥뜸은 5분 이상 타는 뜸장을 아무런 

보조기구 없이 맨살 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불을 붙

이는 직접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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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E C I A L  PA RT  2
인산  선생  일대기

민초民草들의 의황醫皇으로 불리며 한평생 병자 구료에 힘썼던 인산 김일훈 선생. 
30여만 명의 환자를 구한 인산 선생의 신약神藥과 의방醫方은 시대를 초월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 인술仁術의 아버지 인산 선생의 일대기를 정리해 본다.

글 한상헌  일러스트 이철원

죽염과 무위자연을 찾아서
일평생 민초들과 함께하신 醫皇

1909년·함경도에서 태어났다

조선 순종 3년 음력 3월 25일 오후 10시경 함경남도 홍원군 용운면 연흥리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운룡雲龍이다.

1913년·어깨너머로 한글 깨쳤다

다섯 살 때 네 살 위의 누나가 할아버지로부터 한글을 배우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고 터득해 책을 읽었고 곧 한문도 깨쳤다.

1915년·본격적인 구료 시작했다

일곱 살에 무지개를 보고 우주의 비밀을 발견했다. 우주의 별들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왜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지 깨달아 본격적인 구료 활동을 시작했다.

1916년·독사 물린 이웃 아저씨 살려

동네에 사는 이웃집 아저씨가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는 것을 마른 명태 다섯 

마리를 달여 먹도록 해 후유증 없이 낫게 했다.

1917년·9회 죽염을 완성했다

아홉 살 때 할아버지가 죽염을 굽는 것을 보고 9번을 굽되 마지막은 화력을 

극강으로 올려 용해시키는 지금의 죽염 제조법을 창시했다.

1924년·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열여섯 살 때 조선인을 괴롭히던 일본인을 친구들과 함께 때려눕힌 뒤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몸담게 된다. 

1926년·죽염 완제품 생산하다

독립운동이 한창이던 열여덟 살에 묘향산에서 병자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죽염을 최초로 생산. 이때 9회 죽염의 완제품을 만들어 위장병 환자를 치유했다.

1934년·체포와 옥살이, 그리고 탈출

철원경찰서 습격 작전을 위해 이동하던 중 안면이 있던 조선인 경찰관에게 

체포돼 3년형을 선고받고 춘천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탈출해 묘향산에서 

은둔한다.

1942년·총독부 습격 계획에 참여

조선총독부 습격 작전에 참여해 활동했다. 그러나 주도자들이 체포되면서 

작전은 무산되고 곧이어 해방을 맞게 된다.

1945년·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

해방 후 여운형, 방주혁 선생 댁에 머물며 애국지사들과 만나 

국사를 논의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1948~1950년·한·양방통합병원 제안

이승만 대통령과 만나 한·양방종합병원과 한의과대 설립 등을 제안했으나 

미국인 보건 담당 고문의 반대로 무산됐다. 6·25전쟁 발발을 예견했다.

1952~1956년·삼일정신선양회 설립해 활동

함태영 부통령의 부탁으로 삼일정신선양회 설립에 참여해 활동했으나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보고 사임한 후 낙향했다.

1961년·노승의 눈을 뜨게 하다

서울에 머물며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환자를 치료했다. 시각장애인 노승을 

쑥뜸으로 고치고 앉은뱅이 30대 여인을 일어서게 했다.

1962~1967년·본격적인 병자구제활동

1년에 3~4차례씩 이사 다니다 서울 충무로에 정착, 성혜한의원을 개설해 수많은 

환자와 급사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1970~1974년·인산의학을 후세에 전수

전 재산을 들여 각종 암약 제조 실험을 한 끝에 오핵단 등 신약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학습조직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인산의학을 전수했다.

1974~1978년·<의약부국의 길> 건의문 전해

경남 함양에 머무르며 병자 구제에 힘쓰다 서울로 올라가 대통령께 <의약부국의 

길>이라는 건의문 전달. 고려한방병원 고문으로 난치병 치료에 힘을 기울였다.

1980년·첫 저서 《우주와 신약》 출간

72세의 나이에 인산 선생만의 독특한 우주관과 의학 이론이 담긴 《우주와 신약》을 

출간했다. 해방 후 총 78번째 이사 끝에 다시 함양으로 내려가 터를 잡았다.

1986년·혁명적 의학서적 《신약》을 내다

인산 선생이 자신의 의론을 구술하고 이를 차남 김윤세가 정리, 

5년간 집필 끝에 《신약》을 출간했다.  

1986~1991년·구운마늘 죽염요법 공개

하루 150여 명의 환자들을 돌보는 구료에 힘썼으며, 총 33회의 대중 강연회를 통해 

현대 질병의 마지막 처방인 ‘구운마늘 죽염요법’을 공개했다.

1992년·84세 일기一期로 선계로 떠나

5월 19일(음력 4월 17일) 오후 11시 25분 84세의 일기로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차남 김윤세의 집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다.

仁山 
김일훈 선생 
탄신108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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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헌 박사 : 잘되는 기업은 대체로 창업創業과 수성守城 

그리고 경장更張이라는 사이클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인

산가도 김일훈 선생에 이어 김 회장께서 이 세 단계를 잘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세 회장 :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버님은 그 사이클엔 

들어 있지 않으세요. 의업醫業을 하시기는 했지만 거기엔 

산업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사업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 창업은 제가 한 셈이고 

한창 수성 과정을 달리고 있는 중이죠.  

조 박사 : 최근에 《동사열전》 개정판을 준비하신다고 들었

습니다. 범해선사梵海禪師의 그 난해한 한문본을 완벽하

게 한역하셨는데 한 단계 더 명료해진 개정판을 만나게 된

다니 기대가 큽니다.    

김 회장 : 국역연수원에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한 덕분이기

도 하지만 실은 그 책도 아버님에게 받은 영향이 크죠. 묘

향산과 금강산에서 은둔하던 젊은 시절부터 여기 지리산

에서 생활하시기까지 구도심이 깊은 승려들과 교류하셨

으니까요. 한국 불교의 전설이나 다름없는 분들과 금강경

의 도리에 대해 논하시는 모습을 종종 지켜볼 수 있었죠. 

아버님은 그분들로부터 생불로 불리곤 하셨죠.   

조 박사 : 인산의 묘방妙方이 담긴 《신약》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김 회장 : 한로축괴 사자교인韓 逐塊 獅子咬人이라는 말

이 있습니다. 개에게 돌을 던지면 개는 떨어진 돌을 물지

만 사자는 돌은 던진 사람을 문다는 얘기인데요, 현대의학

의 한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이죠. 항생제·항암제와 같

은 일시적이고 국부적인 해결책으론 완치를 기대할 수 없

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신체 고통의 근본 원인인 병을 공

격하고 파괴하는 자연산물의 치유력을 입증하는 신방神方

을 담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탐독하고 그 내용

을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대담–의황 醫皇  인산 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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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세 인산가 회장과 동양학자 조용헌 건국대 석좌교수가 인산 
김일훈 선생의 108주년 탄신제를 앞두고 선생의 정기가 어려 있는 함양연수원 내 
모인정과 시광전에서 대담을 가졌다. 이 땅에 참의료의 근간을 만들며 건강본가 

인산가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이 위대한 인물에 얽힌 도담道談을 전한다.

진행 이일섭  사진 이경호

#1 참의료란 질병의 원인을 깨부수는 것

#2 21세기 염상후예 의 실체, 인산가

조용헌 박사 : 인산은 왜 소금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

고 생각했을까요.  

김 회장 : 소금은 단순히 짭짤한 간을 통해 음식을 더 맛있게 

하는 첨가제 같지만, 사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60가지 미

네랄을 완벽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아버님은 

우리 토양의 미네랄이 소실돼서 그 어떤 곡식과 열매로도 미

네랄을 흡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셨죠. 인체에 공급하

는 길은 질 좋은 소금, 나아가 죽염이 이 유일하다는 거였죠.  

조 박사 : 인산은 소금과 죽염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셨

나요.

김 회장 : 염전에 타일과 비닐 장판이 깔리면서 아버님은 

앞으로는 소금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온다고 하셨

어요.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염전의 소금에는 비소, 수은

과 같은 오염물질이 쌓이게 되고 그것을 없애려면 소금을 

대나무에 넣고 뜨거운 불로 굽는 게 최상이라는 걸 확신

하신 거죠. 

仁山 
김일훈 선생 
탄신108주년

“금강산 스님들이 아버님을 생불로 부르셨죠”
“인산 참의료 통해 새로운 의황은 분명 재현”

김윤세

조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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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박사 : 소금전매 정책을 통해 중국의 중부지역을 발전

시킨 후진타오를 염상후예鹽商後裔라고 칭하는데 후진타

오 가문에 이어 언양 김씨 인산가가 21세기의 염상후예가 

아닌가 싶네요.  

김 회장 : 천일염 개발에 정진하는 함경식 교수가 그런 말

을 하더군요. 어서 죽염 산업이 더 발전해야 천일염 사업

이 따라서 성장할 수 있다고요.    

조 박사 : 맞는 말이네요. 바늘 가는 데 실 가는 법이니까

요. 묘를 잘 써서 가문이 흥한 것일까요? 선대의 DNA가 

특별해서 그런가요? 집안에 특별한 내력이 있을까요.  

김 회장 : 조선 세종조 때 사셨던 저의 10대조인 사지四知 

할아버지께서 어의御醫를 지내셨어요. 

조 박사 : 이름이 특별하네요. 이름에 사자四字를 쓰는 경

우는 없거든요. 

김 회장 : 천지天知 지지地知 아지我知 이지 知. 하늘과 땅

과 나와 너를 알라는 의미지요.  

조 박사 : 인산의 생이지지生而知之는 이 어의 할아버지에

게서 비롯된 거로군요. 또 다른 분은 없으신가요. 

김 회장 : 제게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면섭冕燮이 유의

儒醫를 지내셨는데 이분의 덕망과 명성도 대단하다고 전

해집니다. 아버님의 존경심이 대단했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안 내력의 절정은 아버님이 아니신가 싶어요. 

일제치하와 한국동란 등 가장 혼란한 시기를 가장 치열하

게 사셨으니까요.  

–김윤세 회장
–조용헌 박사

#3 더 이상의 위대한 의황 은 없다

조 박사 : 인산 선생의 사주는 어떻게 되나요. 

김 회장 : 갑술을해甲戌乙亥로 기억합니다. 한 도인이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사주라고 했죠. 아버님은 늘 과묵하셨지

만 평안북도 의주 사람답게 용맹한 구석이 많으셨죠. 여학

생을 괴롭히는 동년배의 일본인을 박치기로 들이받아 거

품을 물고 쓰러지게 만들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뒤따

라온 일본 순경이 제압을 하려 하자 유유히 압록강을 헤엄

쳐 만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독립군이 되어 구

국에 몸담게 되죠. 이 무렵의 경험이 민초의 고통을 헤아리

는 애민愛民을 갖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일 박치기를 

보면서 저건 그냥 쇼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조 박사 : 평안도 함경도 북녘에서 최강의 전사가 나온다

고 하더니 인산도 그 일파인 것 같습니다. 연개소문도 움

츠려 있다 요철처럼 날아가서 상대의 턱을 깨부수는 상박

권의 명수였다고 하는데 젊은 날의 인산도 그 무술법에 

꽤나 통달하셨나 보네요. 이마가 넓으시고 편편하신 게 

호전적인 면이 있는 인상이에요. 쫓아오는 순사를 피해 

헤엄으로 압록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박치기보다 더 박진

감 있는데요.   

김 회장 : 저희에게 자애로운 면도 보여주셨지요. 서울 살

적엔 여름이면 저희를 뚝섬과 광나루로 데려가서 실컷 물

놀이를 하게 해주셨으니까요. 

조 박사 : 인산 선생 같은 인물이 언제 다시 나타나리라 생

각하시나요. 

김 회장 :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똥간에 다시 오지 않

기 위해서 내가 전해야 할 이야기는 다 남기고 가겠다고

요. 우린 그런대로 눌러앉아 지내며 살 만하다고 느끼는데 

아버님은 그렇지 않으셨나 봐요. 그런 분이 이 지구에 다시 

나타나는 일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조 박사 : 아, 매우 단선적인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이 

지구가 오염되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신약》과 인

산의 참의료를 통해 대대손손 미래가 이어질 것이고 그 시

간 속에서 새로운 의황은 분명 재현되리라 생각됩니다.  

김 회장 : 그러면 더 바랄 게 없죠. 아버님을 이토록 그리

워하는 것은 아버님 이상의 능력을 갖춘 후대가 나타나기

를 고대하는 또 다른 마음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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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 선생은 강연과 칼럼을 통해 다가올 미래에 

얼마나 무서운 질병들이 생겨나는지 경고했다. 그리

고 그 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

나 옛날 의서醫書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잘 아는데 옛날 의서가 앞으로 화공약 피해

가 들어올 적엔 ‘어떤 처방해라’ 그거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사람이라 오늘에 대한 병을 오늘에 설명

해서 고치도록 해야지, 옛 양반의 말씀을 듣고 원망

할 건 없어요.”

인산 김일훈 선생이 불세출不世出의 신의神醫라고 추앙받는 이유는 세상에 없던 의학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무서운 질병에 대해 경고하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했다는 데 있다. 인산 선생이 예견했던 현대의 질병과 처방에 대해 알아본다.

글 한상헌  사진 셔터스톡  참고도서 《신약본초》 전편

탈출구로 죽염·마른 명태·쑥뜸 제시
당시 의서에 없던 핵병·상신병·경혈증 예견

데 인산 선생은 이를 두고 “약독藥毒으로 뇌腦가 녹

아서 (아무도) 모르게 서서, 앉아서 죽어버려요. 그

걸 무슨 병이라고 하느냐? 그걸 상할 ‘상’傷자, 귀신 

‘신’神자를 써 상신병이라고 하는데 화공약독은 귀신

도 녹아버려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병에 걸리기 전에 죽염을 복용할 

것을 권했다. 인산 선생은 “내 말을 깨달은 사람은 

죽염을 복용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적을 보게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죽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인산 선생은 

죽는 사람들 대부분 

게을러서 죽는다고 했

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싫어서 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죽는

다는 것이다. 이것저것 다 싫고 그저 가만히 누워서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호박만 바라고 있으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예견했던 인산 선생

《신약본초》 전편에 보면 인산 김일훈 선생과 

대한민국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백성욱 박사의 

대화가 나온다. 인산 선생은 해방 직후 김일성에 

의한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견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백성욱 박사도 이에 동의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묵살됐다. 인산 

선생은 거절당할 것도 미리 예견했다.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을 핵폭탄으로 제압한 

미국이 있는데 북에서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전쟁은 일어나고 말았다.

원자병보다 더 무서운

핵병 

인산 선생은 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으로 인해 생긴 

원자병原子病이 무서운 병이지만 화공약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핵병核病은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했

다. 핵병에 걸리면 전신이 녹으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죽어 나간다고 했다. 핵병은 초기엔 치료가 되

지만 악화된 후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인산의학 최

고의 치료법이라고 하는 쑥뜸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병으로 곧 이 병이 만연해질 것이라고 예견

했다. 그러면서 핵병을 예방하고 걸리더라도 초기 진

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죽염으로 담근 서목

태 죽염간장을 바싹 

말려 죽염을 섞고 환丸

으로 만들어 항시 복

용하면 핵병을 예방하

는 것은 물론 핵병에 

걸리더라도 초기에 복

용하면 낫게 된다고 했

다. 인산 선생의 말을 빌리면 “귀신이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을 거요. 귀신이 안 먹어 그러지. 거 먹었다면 

사람 될 거요”라고까지 했다. 그만큼 효과가 뛰어나

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귀신도 녹이는

상신병

인산 선생은 화학섬유에 의한 화공약독은 상상도 

하지 못할 병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상신병傷神病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 

말 못 할 병이 생기게 된다고 했다. 겉으로 보기엔 아

무런 문제가 없지만 정신이 나가 ‘멍’한 상태가 되는

仁山 
김일훈 선생 
탄신108주년



2726 인산의학 

인산이  예견한  현대  질병과  처방

S P E C I A L  PA RT  4

지속돼 창자가 붙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이 병

에 대해선 인산 선생도 병명을 전하지 못했다. 다만 

죽을 ‘폐’斃자, 몸 ‘신’身자를 써 폐신斃身이라고 했다

가 상할 ‘상’傷자, 몸 ‘체’體자를 쓰는 상체傷體라도 쓸

지에 대해 고민했지만 전하진 않았다.

화학섬유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인산 선생은 이와 같이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

들어 낸 화공약독에 의해 인류가 죽게 됨을 예견했

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다양한 처방을 제시했다.

“옛 의서라는 건 몇백 년 전의 할아버지들이 써놓

은 것인데 그것은 경험방이라. 화공약 사회를 도와

주려고 써놓은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 책으로 (공부

오염된 피로 인한 병

경혈증·상혈증

공해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산 선생은 또 피

가 썩고 굳어져 심장으로 가면 죽는 경혈증硬血症과 

피가 상하는 상혈증傷血症의 무서움에 대해 경고했

다. 피가 말라붙는 경혈증은 전신의 피가 점차 굳어 

가면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도록 해 그대로 죽

는 병이다. 그리고 길을 가다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

는 상혈증은 오염된 피로 인해 생기는 병이다. 

근육과 뼈에 이상이 생기는 병도 예견했다. 힘줄

과 뼈와 살이 한 군데로 붙어서 하얀 백골이 돼 죽어 

가는 병이 나오는데 정작 환자는 아프지 않다고 한

단다. 밥도 잘 먹지만 몸이 계속 마르다가 이 상태로 

자연치유를 위한 인산의학 10대 신약

01 인산의학의 기초 신약 ‘죽염’
죽염은 인산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합성 신약이다. 죽염은 서해안 천일염을 왕대나무통에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은 뒤 

무쇠가마에서 소나무 장작불로 8번 굽고 마지막 9번째는 1,6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용융을 해 만든다. 

02 전신수술요법 ‘인산쑥뜸’
인산쑥뜸은 메스 없이 하는 ‘신비의 전신수술 요법’이다. 현대의학이 포기한 수많은 난치병 환자를 살려낸 검증된 

신방이다. 중완·단전 등 혈자리에 5분 이상 타는 뜸장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직접구가 인산쑥뜸이다.

03 장수의 신약 ‘홍화씨’
홍화씨를 약으로 사용한 것은 인산 선생이 최초다. 인산 선생은 무병장수하려면 첫째, 쑥뜸을 뜨고 그다음으로 홍화씨를 

먹으라고 했다. 홍화씨를 죽염과 산삼에 버금가는 3대 신약의 하나로 꼽기도 했다. 

04 해독의 왕자 ‘유황오리’
인산 선생은 화공약독을 해독하는 극강의 해독제로 유황오리를 제시했다. 유황오리는 몸속 독을 제거한 후 

원기를 보충시켜 주는 해독보원의 왕자라고 했다. 유황을 먹은 오리는 뇌수에 해독제가 있어 

털과 똥만 빼고 모두 약으로 쓴다. 

05 화독까지 해독하는 ‘마른 명태’
마른 명태는 독사의 독은 물론 연탄가스도 해독하는 해독제다. 인산 선생은 동지冬至에 잡은 동해안 명태를 겨우내 말리면 

신약이 된다고 했다. 명태를 햇볕에 말리면 합성되는 간유성肝油性은 강한 해독력을 발휘한다.

후 

된 

해서) 박사 되면 그 박사의 생각은 화공약의 피해자

를 어찌할 수 있느냐? 없어.”

2차 세계대전 종전을 가져온 일본 원자폭탄 투하

는 수많은 원자병 피해자를 만들었다. 인산 선생은 

“원자탄의 화독에 걸렸을 때 우리나라의 마른 명태

를 고아 먹여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화공

약의 공해독은 일본의 의학자들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인산 선생은 죽

염을 제시했다.

우리가 화공약독에 노출되는 가장 빠른 통로는 

화학섬유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는 화학 성분이 

많은데 피부에 닿거나 냄새를 통해 중독될 수 있다. 

인산 선생은 이를 해독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추

천했다. 첫째는 쑥뜸을 뜨는 것, 둘째 마른 명탯국

을 먹거나, 셋째 생강차를 먹는 방법을 제시했다. 생

강 속에는 상당한 해독제가 들어 있어서 대추와 감

초를 넣고 끓인 후 

엿을 만들어 진하

게 타 마시면 기침

감기나 기관지에 

좋다. 유황오리와 

죽염, 다슬기 등도 

있다.  

06 간 기능 돕는 ‘다슬기’
간 기능 회복에는 다슬기가 ‘신약’이다. 다슬기를 껍데기가 녹을 때까지 오랫동안 달이면 다슬기의 껍데기와 살에서 청색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간의 원료가 되는 ‘청색소’다. 이 청색소는 간을 도와준다. 

07 유황오리 죽염간장 ‘죽염간장 복해정’
인산 선생은 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법을 서목태 죽염간장 ‘복해정’에서 얻으라고 했다. 

복해정은 해독보원을 위한 유황오리와 9회 죽염, 서목태 등 최고의 재료를 넣고 만든 명약名藥이다.

08 새살 돋게 하는 묘약 ‘생강’
생강은 맵기도 하지만 자세히 음미해 보면 단맛과 쓴맛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강한 해독 효능을 갖고 있다. 생강에는 공해독 등 모든 독을 제거하고 새살을 돋우어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며 변질되어 가는 물질을 재생시키는 효능이 있다.

09 공해에 찌든 폐 건강에 ‘무엿’
서리 맞은 무는 토성분자를 담은 신약이다. 이 무를 엿으로 만들어 먹으면 화공약으로 인해 오염된 신체를 해독하고 

폐와 신장의 기능이 강화된다. 공해독으로 인해 기관지가 약해져 기침을 하는 사람은 무엿을 먹는 것이 해법이다.

10 인삼보다 1,000배 좋은 ‘마늘’
인산 선생은 인류에게 전할 마지막 처방으로 마늘을 제시했다. 인산 선생은 “무슨 암이든 밭마늘을 구워 

죽염 부지런히 먹으면 인삼보다 돈 안 드는 마늘이 1,000배 효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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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08년 전 태어난 인산 김일훈 선생은 암·난치병·괴질로 고통받던 
수많은 병자를 구제하며 빛의 삶을 사셨습니다. 생과 사를 넘나들며 

삶의 희망조차 없던 누군가에게 죽염이 한 줄기 빛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인산 선생 탄신 108주년을 기념해 많은 분이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진행 이일섭·한상헌  사진 영상미디어, 인산의학 DB

“인산 선생은 세상에 
참의료를 남기셨습니다”

배우 김명곤(전 문화관광부 장관)

젊은 날 투병 시절 
날 보듬어준 인산의 참의료

지금은 죽염 못지않은 단단한 체질을 갖고 있지만 저의 

20대와 30대는 결핵과 위염, 간염을 차례로 앓는 힘겨

운 시간이었습니다. 누워 있어도 온몸이 저리고 잠이 

들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악몽에 시달리면서 기적이란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땅에서 걷는 것

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용하다는 한의원과 생명을 능히 다루는 도사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다 마침내 발견한 함양의 인산본가에

서 저는 회복과 안식을 맞이하게 됐고 그 후론 인산을 

동경하는 예찬론자가 됐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우들을 위한 자연치유법을 확립하며 ‘참의료의 아버

지’ ‘활인구세의 신의神醫’로 거듭난 인산 선생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전합니다. 자연의 경이로운 치유력을 담

고 있는 죽염을 좀 더 많은 사람이 복용할 수 있도록 힘

써 온 인산가의 30주년 발자취에도 힘찬 박수를 보냅

니다.  

배우 박정자

연수원 마당의 인산 동상을 보며 깊은 감동

몇 해 전 죽염의 효험에 흥미를 느껴 인산연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향긋한 산나물과 구수한 된장국이 차려진 점심 차림 

앞에서 고향에 온 느낌을 받았었죠. 더욱이 매화와 산수유꽃

이 수려하게 핀 산언덕의 정경은 저를 황홀하게 했습니다.  

저 멀리로 이어진 지리산 줄기를 내려다보며 서 있던 인산의 

동상을 올려다보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만남

을 기뻐해 헐벗은 환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의술과 탕약을 아낌

없이 내주셨다던 신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당

신의 신방神方이 담긴 죽염과 무엿의 효능에 큰 믿음을 두게 됐

습니다. 목이 잠기거나 어깨가 굳어지는 장기 공연의 후유증을 

인산의 자연치유법들이 신통하게 없애주곤 했으니까요. 좀 부

끄럽기도 하지만 당신께 제가 등장하는 연극을 보여드릴 수 있

다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힘을 내서 연기를 할 테니까

요. 연수원 마당에 있는 당신의 동상이 춘분春分의 아침을 잘 

맞이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

히말라야 오를 때 동반자 되어준 죽염

사람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바로 물과 공

기, 소금입니다. 공기와 물은 저절로 얻어지는 반면 소금

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산물이죠. 더구나 소금의 

정수精髓라 할 수 있는 죽염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안나푸르나를 비롯한 히말라

야 16좌에 오를 때마다 반드시 죽염을 가져가곤 합니다.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와 살을 에는 추위, 그리고 

빙벽에서의 아찔한 추락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

리고 있는 그 험난한 고도高度에서 죽염은 모든 고통을 극

복하게 하는 힘이 돼주곤 합니다. 그 하얗고 단단한 알갱이

를 침으로 녹이며 암벽을 오르면 새로운 기력이 생기고 무

엇보다 마음이 차분해져 사선死線을 오르는 일이 한결 수

월해집니다. 죽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한 인산 선생의 

탄신 108주년을 마음 깊이 기억하며, 죽염 명가 인산가의 

활기찬 도약을 기원합니다.

仁山 
김일훈 선생 
탄신108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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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백인천 전 감독

병마에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운 죽염

죽염은 제 인생에 있어 야구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뇌졸중으로 두 번이나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죽염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죽염을 접

했지만 제가 죽염을 복용하면서 건강이 빠르게 회복했다는 것에 친구들도 놀

랄 정도입니다. 죽염을 만난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죽염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어 평상시 음식과 함께 먹어도 건강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죽염

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인산 선생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죽

염이라는 신약을 세상에 전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

게 도움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산 탄신 108주년 진심으로 축

하드립니다.

차의과학대학교 박건영 교수

인산가 제품과 참의료 정신도 한류 바람 타기를

인산 김일훈 선생님은 죽염과 민간 신약으로 암을 비롯한 여러 난치병을 치료

하셨습니다. 인산 선생님의 탄신 108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후손들은 그가 이

루어 놓으신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했으면 좋겠

습니다. 우리나라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은 소금을 사용하는

데요, 죽염은 소금 중에서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죽염 자체도 그렇지만, 이를 

우리의 발효식품에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맛도 좋아질 뿐 아니라 항암, 항

비만 효과가 월등히 향상됩니다. 이제 죽염과 민간 신약을 과학적으로 연구

하고 제품화해 그 우수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산 탄신 108주년을 맞이하

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려지고 애용되는 인산가가 되도록 노력해서 

선생님의 뜻을 잘 이어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장 함경식 교수

인산 선생 처방에서 과학적인 아이디어 많이 얻어

인산 김일훈 선생은 훌륭하신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특히 저는 소금을 연구하

는 과학자로서 죽염의 과학적 우수성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죽염은 믿기 

힘들 정도로 만병통치약과 같이 우리 몸에 다방면으로 좋은데 아직 일부지만 

과학적 근거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

이 점점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죽염의 효과와 이용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이라 

저는 과학자로서 확신합니다. 저는 인산 선생의 치료법이나 처방에서 과학적

인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그러므로 인산 선생은 과학자에게도 지표가 되

고 있습니다. 저는 인산 선생께서 한국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 생

각합니다. 인산 선생의 탄신 108주년을 축하합니다.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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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행복연구원  최강현 원장

국가적으로 연구되고 기록되어야 할 인산 선생

인산 김일훈 선생은 일평생 활인구세 정신과 애민정신으로 병자들을 돌

본 시대의 의인입니다. 죽염을 비롯한 자연물의 약성을 이용한 여러 신약

을 세상에 전해 병자들이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 수많은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여 존경할 어른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난치병 치료의 명저인 《신약》 책을 남기고 애민정신의 일관된 삶을 

살았던 인산 선생의 삶의 궤적은 후세에 모범이 될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는 국가적 차원에서 후세 교육을 위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기록되

어야 합니다. 희망과 생명의 계절 봄, 많은 국민이 인산가와 인연을 맺어 건

강과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인산 선생 탄신 108주년을 축하하며 

인산죽염과 인산가 제품이 세계적인 한류 대표상품으로 발전하여 인류 건

강을 구제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혜각 스님

가난한 병자에 항상 자애로웠던 인산 선생

처음 인산 선생을 뵙던 30년 전이 생각납니다. 승복을 입은 저를 여염집 여

인 대하듯 하던 무심함과 맥을 짚을 때의 광채 가득한 눈빛. 그 무구한 모

습과 부신 안광이 좀체 잊히지 않습니다. 결코 곁을 주는 법도 따뜻한 말

씀 한마디 하시는 법도 없었지만, 어느 날 푸짐한 밥상을 내놓으시면서 “자

넨 아직 다 나은 게 아니야, 속을 다 버려놔서 찰밥을 진득이 먹어야 해” 하

시던 염려 가득한 음성이 귓전에 생생합니다.

생전의 인산은 누구에게나 그런 분이셨죠. 당신 자신은 좁고 쇠락한 초

가삼간草家三間 의원醫院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가난한 병자들에겐 무심을 

가장한 온정을 베풀며 ‘살아 있는 부처’의 도리를 행하곤 하셨지요. 병을 

털고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잘살라는 덕담 한마디 않으시지만 남은 약재를 

그들의 보퉁이에 담아 보내는 당신의 모습이 몹시 그립습니다. 부디 극락세

계에서도 이승의 불편한 자들을 굽어보시기 바라며 당신의 탄신 108주년

을 마음 깊이 되새깁니다.  

“생전의 인산은 좁고 쇠락한 초가삼간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가난한 병자들에겐 무심을 가장한 온정을 베풀며

‘살아 있는 부처’의 도리를 행하곤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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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장 바 구니  

우리는 공기까지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쾌적한 실내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가정도 있지만 구매비용과 
관리비가 만만치 않아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고 

미세먼지나 황사 등에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방치해선 안 될 일.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면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다.

글 김효정  사진 양수열  스타일링 스토리라인

오염된 실내 공기
식물로 깨끗하게

스토키·테이블야자·아이비·맥문동…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아주 작아 가라앉지 않고 공기 중에 오래 떠다닌

다. 대개 실내는 쾌적하다고 느끼기 쉽지만 외부에서 새어 들어오는 먼지와 각종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주방 가열 용품에서 나는 연기가 실내 공기 역시 오염시킨다. 오염된 공기 속

에서 생활하다 보면 만성감기, 기침, 가래, 호흡기 질환,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기 쉽다. 

《신약》 처방대로 열무 키워도 공기정화 효과   

집안에 식물을 들여놓으면 간편하게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식물들이 실내에 떠도는 화학물

질과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잎 표면 털에 미세먼지가 흡착되어 제거되기도 한다. 특히 스토키·

테이블야자·아이비·산호수·스킨답서스·떡갈 고무나무·산세비에리아·맥문동 등 호흡하면서 

음이온을 많이 뿜어내는 식물이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하다. 

인산 선생도 《신약》 책에서 약용으로 키우는 열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의 공해 요소를 흡

수한다고 했다. 열무씨를 뿌린 후 잎이 7장이 되면 약으로 먹고, 어느 정도 열무가 큰 후에는 공

기정화용으로 두고 식용은 중단해야 한다(《신약》 86p 참고). 

테이블야자

아이비

산호수

스킨답서스

떡갈 고무나무

스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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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드 세요

인산가  푸 드  건강  레시피  < 3 5 >  주 꾸미  제철  요리

주꾸미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 서식한다. 낙지와 비슷하게 생긴 중형 문어류에 속하며, 

다리를 포함한 몸통 길이는 12~20cm로 낙지보다 작다. 

심혈관 질환 예방 및 빈혈 증세 개선 효과

주꾸미는 사계절 중 봄에 먹으면 좋다. 산란기를 앞둔 봄철이 되면 알이 차고 살이 오

르기 때문에 식감이 쫄깃해지고 맛이 좋아질 뿐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성분을 더 

많이 함유하게 된다. 

주꾸미 100g당 9g의 양질의 단백질(아미노산)이 들어 있고, 지방질은 적으며 100g당 

47kcal의 저칼로리 식품이라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철분 함유량도 높아 헤모글로빈 수

치가 낮거나 생리량이 많아서 빈혈 증세를 겪는 여성에게 좋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

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 기능도 하며, 

DHA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의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봄에 먹는 주꾸미가 특히 좋은 이유는 피로회복제로 통하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봄철 나른해진 컨디션을 조절하고 춘곤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먹물은 위액 분비 촉진시켜 소화 도와    

봄에는 되도록 냉동이 아닌 생물 주꾸미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주꾸미의 먹물과 내장

을 빼서 손질한 후, 밀가루를 뿌려 다리의 빨판 부분을 중심으로 거품이 나오지 않을 때

까지 바락바락 주무르면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구고 

나서 요리한다.

주꾸미 먹물은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함으로 취향에 따라 먹물

을 제거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 암컷 주꾸미의 알주머니에는 작은 쌀 모양의 알이 가득 

차 있는데, 내장으로 착각하고 버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봄이 제철인 주꾸미는 맛이 좋을 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식재료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에도 도움된다. 

사시사철 중 봄에 가장 맛있는 주꾸미의 효능과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한다.

글 김효정  사진 양수열  요리&스타일링 이윤혜(사이간)

주꾸미 볶음·샐러드·초회
싱싱한 봄을 먹는다

주꾸미볶음(2인분)

재료 주꾸미 6마리, 대파 1대, 양파 1/2개, 참나물 적당량, 식용유 2큰술

양념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설탕 1큰술씩, 매실, 맛술,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 1작은술씩, 후추 약간

1 주꾸미는 머리를 뒤집어 내장과 먹물을 제거하고 눈과 다리 쪽 입도 제거한다.
2 밀가루를 뿌리고 충분히 주무른 후 찬물에 깨끗이 씻고 양념에 30분 이상 재운다.
3 대파는 5cm 길이로 자르고 다시 반 가른다. 양파는 채 썬다.
4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와 양파를 먼저 볶은 뒤 꺼내두고 양념한 주꾸미를 
 넣고 물기 없이 볶은 후 다시 대파와 양파를 더해 볶아 담는다. 

 참나물을 잘라 곁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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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가  푸 드  건강  레시피  < 3 5 >  주 꾸미  제철  요리

주꾸미봄나물샐러드(2인분)

재료 주꾸미 4마리, 달래 5뿌리, 세발나물, 양파, 봄동 약간씩, 금귤, 딸기 2개씩

주꾸미마리네이드 다진 양파, 레몬즙, 화이트와인 1작은술씩, 다진 마늘, 파슬리, 후추 약간씩

드레싱 올리브오일, 꿀, 레몬즙, 소금, 고운 고춧가루 약간씩

1 손질한 주꾸미는 마리네이드 재료에 30분 이상 재운다.
2 봄나물은 손질해서 짧게 잘라 얼음물에 담갔다가 건지고 물기를 걷는다. 
 금귤과 딸기는 반 자른다.

3 팬을 달궈 금귤과 주꾸미를 굽고 한입 크기로 자른다.
4 주꾸미와 나물을 각각 드레싱으로 버무려 담고 딸기를 곁들인다.

이렇게  드 세요

주꾸미초회

재료 주꾸미 3마리, 멍게, 두릅, 쪽파, 곰피, 레몬

초고추장 고추장 3큰술, 매실 2큰술, 식초 1큰술

1 손질한 주꾸미는 끓는 물에 청주를 넣고 살짝 데친 후 얼음물에 담가 식힌다.
2 곰피와 쪽파는 각각 데쳐서 먹기 좋게 준비하고 멍게는 물기를 빼서 담는다.
3 먹기 좋게 자른 주꾸미와 나머지 재료들을 돌려 담고, 초고추장을 만들어 
 레몬과 같이 담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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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책방

김윤세  회장이  추천하 는  건강  도 서

암 종양 35℃에서 더 빠르게 성장

호흡과 마찬가지로 체온을 유지

하는 것은 심장을 뛰게 하는 것만

큼이나 생명에 필수적이다. 독일의 

자연요법 의사인 우베 카르슈테트

Uwe Karstadt는 이 책을 통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지, 그리고 현대인들의 질병은 대부

분 저체온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인산 선생이 창시한 인산의

학의 의론과 맥을 같이한다.

37℃는 자연적인 인체 작동 온도다. 체온이 낮아

질 경우 면역체계, 생기, 대사 작용의 50~70%가 감

소한다. 또한 체온이 내려가면 우울증, 번아웃, 피

로, 관절염, 발기부전,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치

매 등의 질병에 걸린다. 암 종양도 35℃에서 더 빠르

게 성장한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체온이 오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저체온에는 관심이 없다. 수세

기 동안 대부분 고열을 동반한 감염성 질환에만 주

목했었다. 저자는 “지난 수백 년간 개발된 의약품 대

부분이 감염병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오

늘날 질병이 추위를 동반하고 경직과 관련된 경화증

로 조사했더니 70%에 해당하는 환자의 체온 범위가 

35.5~36.3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환경

적 독소, 의약품, 백신, 고밀도 물질, 영양실조, 무기

질(염분) 결핍, 수분섭취 문제, 오랜 스트레스가 어

떻게 체온 조절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

었다고 한다.

체온은 주위 온도와 상관없이 항상 37도를 유지

한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가장 적절한 온도

이기 때문이다. 라면을 끓는 물에 조리해야 먹을 수 

있듯 우리 몸속 대사를 담당하는 효소는 매우 정확

한 온도에서만 발생하고 활동한다. 그런데 체온이 

저하되면 대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게 된다. 점차 

감염성 질환은 줄고 있지만 만성질환은 증가하고 

있는 이유다. 체온 저하의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이 의

사가 처방하는 다양한 칵테일 요법의 치료약일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저체온증으로 인한 질병을 저

체온증을 일으키는 의약품으로 치료하고 있다. 동

상을 얼음으로 치료하면서 낫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또한 스트레스는 우리 신경을 괴롭힐 뿐만 아

니라 혈관에 경련을 일으키며 혈액순환 장애와 고

혈압을 일으킨다. 

냉장기술의 발전도 체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기 위해서는 이

상적인 온도가 되어야 한다. 섭취한 음식물을 체온

과 동일하게 데우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

다. 예를 들어 냉장고 물을 손으로 37℃까지 올리려

면 얼마나 더디고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때문에 찬 음

을 기반으로 하며 만성적이고 낮은 

에너지와 관련됐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접근법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체온은 머리와 몸통의 중심 온

도를 의미한다. 130여 년 전 카를 

레인홀드 어거스트 분더리히Carl 

Reinhold August Wunderlich 박사가 2

만 5,000여 명의 체온을 약 100만 

번 측정한 뒤 체온이 37℃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 

정설이 됐다. 오늘날 생리학 책에서는 정상 체온을 

36.1~37.1℃로 정의한다. 저자는 자신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5일간 하루 세 번, 총 20회 체온 측정법으

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음식을 섭취할 때 충

분히 씹고 침이 잘 섞이게 한 뒤 삼켜야 음식물이 따

뜻해지고 잘게 분쇄되어 소화가 잘 된다.

몸속 해독의 기본은 체온 유지

저체온은 체내 대사를 담당하는 효소에도 영향

을 미친다. 효소는 우리 체내 모든 세포의 화학적 과

정을 결정짓는 생명의 불꽃이라고 한다. 세포 하나

가 1초당 약 5만 회의 화학작용을 처리하는데 효소

는 체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화학적 과정의 촉매제

다. 효소가 없다면 어떤 대사 작용도 없기 때문에 생

명도 있을 수 없다. 소화 질환은 저체온으로 인한 효

소 약화의 전조증상이다. 이를 방치하면 피로, 집중

력 부족, 기억력 손실이 자주 나타난다.

태양에서 얻은 빛과 열은 체온의 중요한 요소이

다. 사람이 접하는 태양열의 50%가 적외선 열이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은 우리 몸에 치유 효과

를 제공한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 몸 깊이 침

투하며 몸속부터 치유한다. 

각종 독에 찌든 몸을 해독하는 방법은 몸과 마음

을 편안하게 해 휴식을 취하는 것과 충분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37℃의 체온이 내려가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열과 빛은 인체의 모든 대사 작용 과정과 모든 형태의 활동에 필요한 기본 전제요소다.

글 한상헌  일러스트 이철원

건강한 신체의 적정 온도는 37℃
내려갈수록 몸에는 빨간불

우베 카르슈테트 《37℃의 비밀》

우베 카르슈테트 지음

 경원북스

값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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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베 카르슈테트Uwe Karstadt

우베 카르슈테트는 독일 자연 요법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다. 1953년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뮌헨에서 의사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저서로 

《생명과 산성》 《제7 의학혁명》 《중독이 아닌 해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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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대학자님들이 저술한 의서는 너무 힘들게 했어. 건 특정인만이 할 수 있거든. 

그거 오늘날에 와서는 힘들잖아요? 황제내경 같은 걸 가지고 암을 못 고쳐. 

암이라는 거 아무나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

- 인산 김일훈 口述, 《신약본초》 후편 중에서

“암, 아무나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

병원 원장은 수술을 선택하지 않는다

의사들만 암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

다. 의사도 고칠 수 있고 의사 아닌 사람도 고칠 수 있다. 다

만, 타인의 암을 고치려면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가 

없다면, 스스로 암을 고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개 암이 

찾아오면 의사의 손에 몸을 내맡긴다. 하루에 수십 명의 환

자를 돌보는 대형병원 의사들은 어느 한 사람의 암 치료에

만 골몰할 시간이 없다. 자기 가족일지라도 진료시간 3분을 

한참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같은 암을 가지고 같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는데도 누

군 살고 누군 죽는다. 암에 걸린 의사도 결국 다른 의사에

게 몸을 맡기는 건 마찬가지이다. 

몇 년 전, 이영돈 피디가 진행하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대형병원 원장들에게 물었다. ‘당신이 암에 걸린다면 어떻

게 하겠는가?’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

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5곳의 병원 원장들 중 4명이 

완곡한 어법이긴 하지만 암에 걸렸을 때 수술과 항암치료

를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죽염? 배 터지게 먹어!’ 
인산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

죽염에 대해 이야기하면 ‘짠 소금은 몸에 해롭지 않나?’라고 한다. 소금이 해롭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소금의 비밀은 미네랄이다. 그런데 의학계나 과학자들은 염화나트륨의 문제로 접근한다. 
건강을 위해선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번 호는 김윤세 전주대학교 객원교수(인산가 회장)가 
지난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57차 힐링캠프에서 ‘내 안의 자연이 나를 살린다’라는 주제로 가진 
인산의학 힐링특강 내용을 정리했다.  정리 한상헌  사진 한준호

‘Stuff yourself with bamboo salt!’

황제내경,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황제내경』은 BC 200년경에 만들어진, 황하 유역에 살

았던 ‘황제黃帝’라는 인물이 쓴 의서다. 어느 날 황제가 제자 

기백에게 물었다. “내가 듣기로 옛날 사람들은 100세가 넘

도록 살았지만 조금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50세만 되어도 늙어 버리지 않는가. 이는 시

대가 달라서인가, 아니면 생활방식의 차이 때문인가?” 기백

이 대답했다. “옛날 사람들 중에서도 도를 아는 사람은 음

양의 이치에 따라 술수에 화합하고, 음식과 생활에 절도를 

지키고, 몸에 무리가 없도록 일을 했습니다. 때문에 몸과 마

음이 편하니 천수를 누려 100세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요

즘 사람들은 술을 물처럼 마시고, 늘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

고,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쾌락을 좇는 삶을 추구하므로 50

세만 되어도 기력이 쇠하고 마는 것입니다.” 술 때문에 건강

을 해치는 일은 2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

어 보인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공해公害’의 유무다. 공

해시대 암 치유, 『인산의학』은 되고 『황제내경』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 박홍희(건강 칼럼니스트·저서 《암에 걸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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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겠다. 소금의 본질은 미네랄이다. 그런데 의학계나 

과학자들은 염화나트륨의 문제로 접근한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살 수 없다. 

나무, 풀, 가축 등에도 염분을 많이 함유한 것이 

있다. 소금을 넣지 않고 조리해도 간이 맞는 것이 바

로 오리다. 그래서 오리를 약으로 쓴다. 원래 오리는 

전염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주위에 옮기지 않는

다. 오리는 체내 염분이 많아 자연치유 능력이 극강

이다. 인산 선생은 해독력이 뛰어난 오리를 보원해독

의 왕자라고 했다. 풀 중에서는 인동초忍冬草가 염분

이 높다. 인동초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겨울을 이

겨내는 풀이다. 북풍한설을 이기는 힘은 바로 염분

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하라 사막에서 마라톤

을 해도 몸이 끓어 넘치지 않고, 시베리아에서 얼음

낚시를 해도 얼어 죽지 않는 것은 바로 몸속의 염분 

때문이다.

소금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바로 미네랄이다. 

우리는 매일 90가지의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 60

가지의 미네랄과 16가지의 비타민, 12가지의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3가지의 필수 지방산이 필요하다. 

이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영양부족으로 인해 질

병에 걸리게 된다. 다행히 사람은 음식으로 대부분

의 비타민과 아미노산, 지방산, 미네랄 등을 섭취한

다. 문제는 식물이 미네랄을 직접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양에서 흡수해야 하는데 농지에는 더 이

상 충분한 미네랄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1936

년 제74차 미국 국회 제2회기 때 발표한 상원문서번

얼마 전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

이 있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

것도 헌법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파

면됐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걱정을 한다고 해

서 스트레스만 더 받지 우리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 바쁜 시간 쪼개 인산가 힐링캠

프에 참가했으니 건강에 중요한 참의료의 진리를 깨

닫고 가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에게 인산의학의 핵

심 의방을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 한다. 하나는 죽

염을 왜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 그 이유를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겠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왜 쑥뜸을 

떠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다.

생각을 180도 바꿔야 한다

강연장이나 힐링캠프에서 죽염에 대해 이야기하

면 십중팔구 ‘소금은 짜니까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

지 않으냐’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앞날의 건강과 행

복을 위해선 이런 생각을 180도 바꿔야 한다. 소금

이 짜니까 해롭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짜다’는 맛의 기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

이다. 어떤 사람은 전혀 짜지 않다고 하는 반면 어

떤 사람은 짜다고 한다. 짜건, 맵건, 싱겁건 우리 몸

이 잘 알아서 판단하고 조절한다. 섭취량과는 무관

한 것이다. 그리고 소금을 먹더라도 어떤 소금을 먹

어야 하는지 질을 따질 필요가 있다. 질 좋은 소금을 

선택해 몸이 원하는 만큼 쓰면 된다. 건강을 위해 물

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하는데 ‘사람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많이 마실 필요는 없다. 물은 갈

증이 나면 마시는 것이다. 목이 마르지도 않은데 물

을 2리터 이상 마셔야 한다며 부득부득 양을 채우

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졸

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술 당기면 마시면 된다. 

순리와 자연에 따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부족한 미네랄, 죽염으로 보충해야

소금이 짜니까 해롭다는 말에 대해서도 해답을 드

Korea recently witnessed a momentous event in its 

-

-

-

but worrying about it will only cause you stress and 

damage you health. Now that you’ve made the time to 

-

icine in two important points: one, why you should 

consume bamboo salt, and two, why you should get 

moxa cautery.

Whenever I talk about bamboo salt here or at oth-

should alter your thinking 180 degrees. The idea that 

-

tive. What tastes salty to some may not be the same 

recognize the taste and react accordingly. It doesn’t 

mean we should all drink copious amounts. You on-

ly drink water when you’re thirsty. You don’t have to 

right ahead. Just let your body do what it wants to do.

-

ical doctors and scientists consider it sodium chlo-

ride. Without salt, humans, animals and even plants 

can’t survive.

by contagious disease, and when they do, they don’t 

pass it on to others. Ducks contain so much salt that 

their natural ability to heal themselves are second to 

-

-

tent. Honeysuckles’ Korean name translates to ‘a plant 

that endures the winter.’ The same can be sabid about 

humans -- it’s all thanks to salt that we can run on the 

One other reason that salt is so important is the miner-

als. We need to consume some 90 nutrients each day -- 

-

-

-

오리는 체내 염분이 많아 자연치유 능력이 

극강이다. 인산 선생은 해독력이 뛰어난 

오리를 보원해독의 왕자라고 했다. 풀 

중에서는 인동초 가 염분이 높다. 

인동초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겨울을 

이겨내는 풀이다. 북풍한설을 이기는 힘은 

바로 염분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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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금씩 먹어선 되지 않는다. 배

가 고프면 밥을 양껏 먹어야 하듯 우리 몸에 부족해

진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선 충분한 양이 들어가야 

한다. 어떤 미네랄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우리 몸만 

알고 있으니 하루 몇 그램을 몇 번 먹으라고 처방하

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고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

도 있다. 그러나 죽염 속 미네랄은 중금속과 달리 잉

여분은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된다. 

인산의학의 묘방 체온에 있다

인산의학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체온이다. 일본 

수상들의 주치의를 지낸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체

온 1도 올리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진다’고 했다. 인체

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력은 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병의 원인은 대부분 저체온으로 비

롯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열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히포크라테스 명언 중 여섯 번째는 “약

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수술로 고치고, 수술로 고

칠 수 없는 병은 열로 다스리고, 열로 고칠 수 없으면 

불치병이다”라고 했다. 또 그는 “만약 신께서 체온을 

올리는 능력을 주신다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그런데 신께서는 침묵하셨던 것 같다. 

그는 끝내 체온상승법을 찾지 못했다.

인산 선생은 히포크라테스도 해결하지 못한 체온

상승법을 세상에 공개했다. 밭 마늘을 활용하는 방

법과 쑥뜸으로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다. 인산 선생

이 마지막 처방이라며 세상에 공개한 것은 “밭 마늘

을 껍질째 구워 죽염을 푹푹 찍어 먹어라”이다. 이 처

방은 유황 다량 함유 식품이자 세계 최고의 항암식

품으로 알려진 마늘을 먹어서 체온을 올리라는 것

이다. 마늘을 껍질째 구우면 독성이 중화되고 먹기

도 좋다. 또 마늘 속 유황은 지구 중심에 있는 불과 

같은 것이다. 이 유황이 체온을 올리는 것이다. 인

산 선생께서는 구운 밭마늘에 죽염을 먹기 역할 정

호 264호에는 미국 토양에 미네랄이 고갈되어 거기

서 나는 곡식이나 과일, 채소 등에는 미네랄이 부족

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미네랄 결핍증에 

걸린다고 했다. 비단 미국산 수입 농산물의 문제점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산물도 미네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체 필수 미네랄을 정상적으로 공급받

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유일한 대안이 대한

민국 서해안 갯벌 천일염이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하니 국민들은 미네랄의 보고

인 천일염을 먹지 않는다. 먹더라도 평생 먹어도 효

과 나지 않을 만큼 조금 먹는다.

‘죽염 퍼 먹는’ 사람은 산다

미네랄의 보고인 서해안 갯벌 천일염 속에는 유용

한 미네랄도 있지만 수은, 비상, 납 등 맹독성 중금

속도 함유돼 있다. 식재료와 함께 가열과 조리를 하

게 되면 독이 완화되고 다른 물질과 섞여 중화가 된

다. 그래도 천일염을 많이 먹으면 알게 모르게 독이 

쌓일 수 있다. 그래서 인산 선생은 천일염 속 독소를 

제거하고 순수 미네랄만 섭취할 수 있도록 아홉 번 

구운 죽염을 세상에 공개한 것이다. 천일염을 대나

무에 넣고 황토로 봉한 후 소나무 장작불로 구우면 

몸에 흡수가 잘 되는 활성미네랄로 바뀐다. 

인산 선생은 처방이 늘 한결같았다. 말기 암 환자

가 찾아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라고 물으면 

“죽염 퍼 먹어”라고 처방했다. “얼마나 먹어야 하나

요?”라고 하면 “배 터지게 먹어”라고 답했다. 이게 

끝이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의료의 진리로 받아들

여 죽염을 말 그대로 ‘퍼 먹는’ 사람이 있다. 1990년 

5월 전주시에서 37세 된 주부가 네 가지 암에 걸려 

인산 선생을 찾아왔다. 석 달도 못 산다고 했던 그녀

는 인산 선생의 처방대로 죽염을 퍼 먹어 암을 치유

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인산 선생께서 

왜 죽염을 퍼 먹으라고 했겠나? 암, 난치병, 괴질의 

-

world bamboo salt, roasted nine times to remove toxins in 

bay salt and leave only the pure minerals. Place bay salt 

pine as the burning wood. Then the salt will turn into ac-

Insan always had the same prescription. When cancer 

patients in late stages came to ask him what they could 

do to survive, Insan simply told them to eat bamboo 

salt. When they asked how much, he would respond, 

there were also others who embraced the true medi-

salt as Insan told her, and she is alive and well today. 

salt? When you’re treating cancer and other termi-

to tell people they should eat which ones by how ma-

won’t do any good. But minerals in bamboo salt, unlike 

metals, will leave your body through sweat or urine.

-

Japanese prime ministers, once claimed an increase 

-

-

eases are caused by the low body temperature. Hip-

-

-

perature. But Insan came up with not one but two ways 

to increase your temperature. One is to use garlic and 

the other is to get moxa cautery.

Insan’s last open prescription to the world was this: 

neutralize toxins and will make garlic easier to eat. 

-

ature. Insan insisted garlic had to be consumed with 

so much bamboo salt it might even seem disgu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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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듬뿍 찍어 먹으라고 했다. 죽염은 체온을 잡아

주고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체온을 올려 내 

몸속 100명의 명의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면 암세

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참의료를 깨달아야 병 치유돼

체온을 올리는 또 다른 방법은 강화약쑥을 중완, 

단전 등 혈자리에 뜨는 것이다. 어떤 암이든 체온이 

높아지면 암세포는 못 견딘다. 우리 몸에 불을 때 죽

지 않는 유일한 물질이 강화약쑥이다. 5분 이상 타는 

쑥뜸을 중완과 단전에 올려놓으면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람이 이 정도인데 암세포는 어떻겠나. 

이렇게 1,000장이고 2,000장이고 뜨다 보면 어느 순

간 전혀 뜨겁지 않다. 10시간을 떠도 잠을 잘 정도다. 

쑥뜸으로 체온을 높이면 몸이 쉽게 식지 않는다. 

단전은 생명의 불꽃을 키우는 밭이다. 이곳에 쑥

뜸을 뜨면 쑥불이 우주의 에너지를 끌고 들어가 몸 

구석구석 숨어 있는 병을 밖으로 끄집어낸다. 어혈, 

탁혈, 고름 등이 불의 인력에 의해 몸 밖으로 흘러나

온다. 지구상의 어떤 의료진도 하지 못했던 의료 묘

법을 인산 선생이 개발했다. 히포크라테스도 하지 

못한 체온상승법을 인산 선생이 발견했다. 이시하라 

유미 박사도 체온 올리는 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

했다. 인산 선생만이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쑥뜸을 

떠 체온을 올리는 영구법을 제시했다. 

‘깨닫다’는 말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고

정관념의 두꺼운 틀을 깨버리고 진리의 영역에 도달

하는 것을 말한다. 고정관념을 타파하지 못하면 진

실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한다. 인산의학은 ‘제 병은 

제집에서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해 

제힘으로 고치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치유의 힘이

다. 인산의학의 묘법이 담긴 《신약》 《신약본초》를 읽

고 또 읽어 참의료를 깨닫게 되면 누구나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좋은 세상에서 120세 천수를 누리며 사

셔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 모두 참의료를 깨달아 건

강하고 행복하게 천수를 누리시길 기원한다.  

Bamboo salt controls the body temperature and also 

-

ature and let 100 doctors inside you get to work, can-

cerous cells will stand no chance.

One other way to raise the body temperature is to 

among other points. Once the temperature is up, can-

pain is beyond your wildest imagination. Think about 

what it can do to cancerous cells.

-

body by the heat. Insan developed something so mag-

ical that no other medical doctor had been able to pull 

something even Hippocrates couldn’t. Dr. Ishihara 

never really came up with steps to get your temper-

ature up. Only Insan presented the permanent meth-

-

you can’t get past stereotypes, then you’ll never get to 

-

-

es. In this great world we live in, you should try to live 

with the true medicine. I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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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

양한 신호를 보낸다. 대표적인 것

이 입술 물집이다. 스트레스를 받

거나 과로로 인해 몸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입술 주변에 물집이 잡힌

다. 이를 의학명으로 구순단순포진

(Herpes simplex labialis)이라고 

한다. 입술 물집은 헤르페스 바이러

스 감염(Herpesviral Infections)

에 의해 생긴다는 것이 정설이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완치 힘들어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이 되면 완치가 되

지 않는다. 평소엔 몸속에 잠복해 있으면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체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정체를 드러낸다.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 완화 및 억제는 할 수 있지

만 아직까지 완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치병이긴 하나 통증도 없고 관리만 잘 하면 금세 

낫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다. 다만 일상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뿐이다. 물론 드물게 뇌염이나 뇌수

막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만 잘 하면 낫는다. 

입술 물집은 처음 깨알 같은 크기로 포도송이처럼 

무리를 지어 올라온다. 입술이 간질간질하고 부풀

어 오르면서 팽창하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방치

를 해도 일주일이면 낫지만 손으로 

건드리거나 2차 감염이 되면 주변

으로 확대돼 사회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물집 살짝 터뜨린 후 가루 죽염 뿌려

입술 물집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초기에 가루죽염을 써서 더 이상 

주변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는 것

이 좋다. 

방법은 간단하다. 가루로 된 9회 죽염을 면봉에 

묻혀 입술 물집이 생긴 부위에 묻혀주면 된다. 보통 

입술 물집이 생기면 볼록하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데 면봉으로 살짝 터뜨린 후 죽염을 묻히면 딱지가 

빨리 앉고 금세 새살이 돋는다. 처음엔 약간 따끔거

리지만 잠깐이다. 

‘입술 물집’ 
초기에 가루죽염으로 잡으세요

우리 집 상비약 ④ 입술 물집에도 죽염

글 한상헌  그림 셔터스톡

입술 물집 초기 진압하기

1. 9회 가루죽염을 면봉에 묻혀 환부에 바른다.

2.  죽염이 잘 묻지 않으면 침이나 물을 묻힌다.

3.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금세 딱지가 앉는다.

죽염라이프

‘내 안의 자연이 나를 살리는’ 4월 힐링캠프 
259차 4월 21(금)~22일(토)

장소 경남 함양 삼봉산 인산연수원

참가비 8만 원(1인 기준, 인건모 우대 회원은 7만 원)

힐링캠프 프로그램 함양 상림공원 산책·죽염 제조장 견학·생활 

속의 인산의학 실천·《내 안의 자연이 나를 살린다》 저자 김윤세 

회장 특강·건강한 부부생활 강좌(최강현 교수)

셔틀버스 운행  종각역 3-1번 출구 앞에서 7시 50분 출발

참가 신청 및 문의 1577-9585(인산가 서비스센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합니다. 
삼봉산 초자연, 인산의 품에서 
귀하의 심신心身을 밝고 가볍게 
바꿔보세요!

Wake up 
the Doctor  

in You일생에서 가장 건강해진 
나를 만난다 



신록과 녹음이 푸른 여름철 다이센 계곡의 그림 같은 장관.

만년설 간직한
 ‘일본판 히말라야’

일본인들은 어떤 산을 좋아하고 가장 많이 찾는 산은 어느 산일까? 후지산이 
단연 으뜸이다. 후지산은 일본 명산 1위에, 찾는 등산객도 1위일 만큼 일본인들의 
우상과도 같은 산이다. 그다음은? 몇 년 전 NHK에서 일본 명산 랭킹을 조사한 적이 
있다. 그 조사에서 1위가 후지산富士山·3,776m, 2위가 야리가타케槍ヶ岳·3,180m, 
3위가 다이센大山·1,729m이었다. 여기서 한 번 오르고 나서 다시 방문하고 싶은 
산 1위는 돗토리鳥取현에 있는 다이센이었다.

글 박정원(월간산 부장)  사진 돗토리현 제공

일본  다이센 (大山 )

지구 촌  물  따라  길  따라  < 1 7 >

5150 인산의학 

다이센의 매력은 무엇이며, 왜 사람들이 다시 찾

고 싶어 할까? 다이센은 봄여름의 신록과 녹음, 가

을 단풍, 겨울 스키 등 시즌의 특징이 뚜렷하다. 특

히 가을 단풍은 일본 서부에서 최고로 꼽을 정도라

고 한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 정상에는 만년설에 

가까운 눈이 항상 있고, 전국 어디서든지 접근하기 

쉬운 교통편도 등산객이 많이 찾는 이유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계절풍 영향으로 만년설

그리 높지 않은 다이센이 만년설을 간직하고 있

는 이유는 동해(일본이 주장하는 일본해)에서 불어

오는 북서 계절풍을 정면으로 받기 때문이다. 그래

서 강풍, 다설多雪, 다우多雨한 기후를 보인다. 한반

도의 영동지방과 비슷한 지형에 비슷한 기후를 띤

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겨울엔 서일본 최대 규모의 

스키장을 개장, 많은 스키어가 붐빈다. 

다이센의 우뚝 솟은 모습은 일본 최고의 산 후지

산과 매우 닮았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은 작은 후

지산이라고도 한다. 독립봉으로서 웅장한 자태를 

띠면서 만년설을 지닌 정상은 영판 후지산이다. 

다이센은 후지산과 같은 시기인 1936년 일본에

서 세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을 정도로 역사

가 깊고 자연경관도 뛰어나다. 현재 일본에는 총 28

개의 국립공원이 있다. 

1934년 3월 국립공원으로 처음 지정된 곳이 오

카야마현의 세토나이카이 바다, 나가사키의 운젠, 



돗토리 가는 길

하루 한 편씩 비행기와 배가 있다. 인천공항에서 오전 9시 

30분 출발하는 비행기는 돗토리현 요나고 공항까지 1시간 

10분 걸린다. 요나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는 

오후 3시에 있다.  

요나고 공항에서 돗토리현을 순환하는 무료버스를 현에서 

운행한다. 선박은 동해에서 DBS크루즈훼리가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 선착장까지 약 14시간 걸린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가고시마현의 기리시마 등이다. 1934년 12월에 두 

번째로 5군데를 추가 지정했다. 홋카이도의 아칸호, 

다이세스산, 도치기현의 니콧, 나가노현의 야리가다

케를 포함한 북알프스 산군, 규슈의 아소산 등이 그 

대상이었다. 세 번째로 1936년 다이센과 아오모리현

의 도와다코호, 하코네의 후지산, 미에현의 요시노

쿠마노 등 4군데를 포함했다. 

건국신화엔 한반도와 얽힌 스토리 간직

다이센은 주변에 한때 수십 개의 절과 신사가 자

리 잡고 있을 정도로 신성한 산으로 숭배되어 산신

山神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번성했었다. 일본 메이

지유신 이후 절과 신사를 상당수 정리했지만 여전히 

대규모 신사와 절이 등산로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다이센 신사에 보관된 문헌에 따르면, 이 산을 오

가미다케大神岳 또는 히노가미다케火神岳라 불렀다 

하는데, 이는 큰 신神이 있는 산, 불의 신이 있는 산

이라는 뜻으로, 예부터 ‘위대한 신들이 있는 산’으로

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아왔다고 전한다. 한반도와 

관련된 재미있는 신화도 있다. 서기 712년 일본 건

국신화를 다룬 최고의 문헌인 《고지키古事記》에 따르

면, 일본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한반도로부터 땅을 끌

어오기 위해 밧줄을 묶었는데 그 묶은 곳이 시마네

반도 중심에 있는 다이센과 삼베산이라고 한다. 

그 후 시간은 흘러 1,200년경 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엔 3,000여 명의 승병을 거느릴 정도로 다이센 

절大山寺은 번성기를 누렸다. 당시 그 세력은 일본 전

국의 어느 지역 못지않게 강대했다고 전한다. 신앙

의 무대로서뿐만 아니라 권력의 핵심으로도 부상했

던 지역이었던 것이다.  

그 절과 신사가 정리되고 지금은 몇 군데만 남아 

있다. 그 절 바로 옆에 하산등산로夏山登山路가 있다. 

돗토리현에서 다이센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는 크

게 두 개의 길이 있다. 유토피아 코스와 하산등산로. 

유토피아 등산로는 해발 600~1,350m에 광활하게 

펼쳐진 너도밤나무 군락이 장관이다. 일본에서도 유

명한 가장 안정된 자연의 모습을 자랑한다. 너도밤

나무숲 안에는 고목층과 아고목층, 저목층과 초본

층 등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만년설이 하얗게 덮인 다이센 정상을 올려다보

며 하산등산로에서 정상을 향해 오른다. 다이센 절

이 있는 곳은 GPS로 고도 859m. 출발 자체를 거의 

800m 남짓한 지점에서 했으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절이 있다. 대웅전의 아미타불상이 중요문화재로 지

정되어 있다는 안내판도 보인다. 절 건물은 우리와 

같이 전각이 여러 채 있는 것이 아니고 대웅전 같은 

건물 한 동이 전부다. 주변은 수백 년은 족히 된 히

노키로 불리는 푸른 편백으로 가득 차 있다. 밑동이 

어른 몇 명이 팔을 벌려 잡아야 연결될 정도의 아름

드리나무들이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몸이 날아갈 것 

같다. 그러나 온기가 섞여 한겨울에 겪는 그런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은 아니다. 1,000m를 가리키는 이정

표도 눈에 완전히 덮여 끝부분만 살짝 보인다. 

일본 등산객 한 팀이 하산하고 있다. 20명은 족히 

될 것 같다. 오사카에서 온 등산객이라고 한다. 혼자 

왔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말하자 “스고이!(すごい·

대단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다. 

“산세 닮았다”… 히말라야 원정 훈련 대상지

발길은 계속 정상을 향한다. 다이센고고메大山五

合目 이정표가 눈에 완전히 묻혀 끝부분만 조금 드러

나 있는 지점에 도착했다. GPS로 고도를 확인하니 

1,264m. 한국에서 익숙한 장면인 약수가 솟는 샘이 

눈에 띈다. 여기도 눈에 완전히 덮여 샘물 나오는 곳

만 직경 1m 정도로 노출돼 있다. 

육합목 근처까지 오르면 너도밤나무 군락이 끝나

고 마가목이나 꽝꽝나무와 같은 저목림으로 바뀐

다. 거기서 더 오르면 나무들의 키가 더 낮아지면서 

팔고메(1,580m)부터는 주목으로 식생이 변한다. ‘다

이센주목’은 일본 최대의 군락지를 자랑한다. 특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돗토리현의 현목.

정상은 1,729m로 우리 설악산과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정상은 절벽으로 위험해 일반 등산

객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보통 1,709m까지 올라갔

다가 하산한다. 딱 우리 설악산 높이다. 

다이센은 일본 몽벨사 창업주의 히말라야 원정 훈

련 대상지였다. 높지는 않지만 산세가 히말라야와 닮

아 원정대들이 훈련을 많이 한다. 특히 다이센북벽

은 외국 산악원정대가 겨울 암벽훈련 장소로 많이 

찾는다. 다이센 여름 입산제가 열리면 하루 2,000여 

명이 찾을 정도로 붐빈다. 

일본  다이센 (大山 )

지구 촌  물  따라  길  따라  < 1 7 >

1  다이센 북사면은 절벽을 이뤄 산사태가 심심찮게 나곤 한다. 경사면 
밑 계곡엔 사시사철 수량이 풍부한 물이 흐른다.

2  다이센 절 주변엔 수백 년은 족히 된 편백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3  다이센정에 있는 마을의 논에 다이센의 그림자가 비쳐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4  봄의 다이센은 아름다운 야생화가 만발하는 시점이라 산과 그 주변은 
온통 야생화 천국을 이룬다.

1

2

3

4

52 인산의학 



봄 봄 봄 봄~  
봄이 왔어요!

매화나무 가지 끝에 봄이 

찾아왔어요. 겨우내 깡말라 

있던 가지에 수줍게 

꽃봉오리가 맺혔네요. 

단단하게 굳은 죽염 기둥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구우면 하얀 

소금기둥만 남아요. 빻고 넣어 굽기를 9번 

반복해야 죽염이 만들어져요. 

봄을 찾아 짚신이 다 닳도록 산과 들로 헤매고 다녔는데, 정작 봄은 인산연수원 모인정 앞 

매화나무 가지 끝에서 무르익고 있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인산가 힐링캠프 현장을 다녀왔다.

글 한상헌  사진 한준호

매화나무 가지에도 봄이 익고 있어요
257차 1박 2일 힐링캠프

현장

5554 인산의학 

죽림리의 죽림竹林을 거닐다

인산연수원의 행정구역은 함양군 죽림리인데요, 

지명은 죽림리이지만 인산가연수원이 들어서기 

전엔 대나무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울창한 

죽림竹林이 있는 힐링의 명소가 됐죠. 다정히 

손잡고 대나무 숲을 걷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한 

쌍의 원앙 같아요.

아침을 깨우는  
수탉 ‘오골이’

인산연수원의 새로운 

명물이 된 오골계 가족. 

수탉 오골이의 기품이 

남다릅니다. 뼛속까지 까만 

오리지널 오골계라는군요.



빨갛게 녹은 죽염 
신기하네~

마지막 고열 용융 과정은 죽염 생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언제든 때를 맞추면 볼 

수 있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볼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남원골 춘향이  
부럽지 않아요

힐링캠프 참가자가 그네를 타고 있어요. 

함양 옆 동네에 사는 춘향이가 부럽지 

않네요.

쑥뜸 도전해 보세요

인산의학의 최고봉은 단연 

쑥뜸입니다. 쉽게 도전하기 

어렵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단, 뜸자리는 잡아 드리지만 

떠주지는 않아요.

봄 처녀 제~ 오시네~

‘봄 처녀 제~ 오시네~  새 풀옷을 입으셨네~’ 

상림공원에서 만난 봄 처녀들입니다. 봄 만난 기념으로 

인증샷 한 장 남겨야겠죠.

약학박사가 전하는 
죽염이야기

언제 들어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고재훈 약학박사의 건강이야기. 죽염 

속에 담긴 음양오행의 이치를 쉽고 

재밌게 설명해 줍니다.

현장

5756 인산의학 

언제 먹어도 맛있는 죽염음식

힐링캠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죽염음식입니다. 짭짤하니 맛있는 죽염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아요.

설악산 요정의 
변신은 무죄

우성숙 설악산자연학교 

교장이 인산연수원 

원장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연수원의 변신이 

기대됩니다.

봄 찾으러 왔어요

함양의 대표 관광지 상림으로 산책 

왔어요. 대지를 뚫고 쑤욱~하고 

올라온 쑥이 가장 먼저 봄을 

알립니다.



포커스

미네랄!
건강을 부탁해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식품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미네랄. 
오염된 물·땅·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미네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효과적인 미네랄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효정  사진 양수열  스타일링 김가린(스토리라인)

5958 인산의학 

힐링캠프  참가자  인터뷰

현직 목회자가 인산가 힐링캠프에 참가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담임목

사로 재직하고 있는 정이삭(68) 목사는 인산의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5년 전 우연히 월간 《인산의학》을 보게 됐어요. 내가 알고 있던 의학상

식이나 건강에 대한 지식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곤 인산의학에 관심

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죽염을 먹게 됐는데 이젠 죽염이 생활의 일부

가 됐죠.”

쑥뜸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이번 힐링캠프에 참가해 쑥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정 목사는 교장으로 

정년퇴직을 한 후 목회를 시작했다. 그는 교직에 있을 때부터 선교에 대

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정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죽염을 권한다고 한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이전

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산의학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 내에 인산가 대리점을 열고 싶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인산의학을 알게 됐다는 조창형

(60)씨. 의학계 주류에서 이야기하는 소금 유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인산의학에 궁금증을 갖게 됐다고 한다. 

“소금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상식인데 이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데도 30년 넘게 기업이 건재한 것을 보면 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니 죽염에  

미네랄의 비밀이 숨어 있더군요.”

먼저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에게 죽염을 소개

했다. 입 냄새가 심하고 치주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에게 죽

염 양치를 권했는데 치료 효과가 뛰어났다. 죽염에 대한 확신

을 갖고 아내 이미옥(60)씨에게 권했지만 고정관념은 쉽게 깨

지지 않았다. 부부가 힐링캠프에 참가한 것도 아내에게 죽염을 

소개하고 싶어서라고 한다. 이미옥씨는 “화실에서 그림 그리다 

얼떨결에 따라왔는데 오길 잘한 것 같다”며 “소금에 대한 고정

관념이 깨져 앞으로 생활 속에서 죽염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에서 온 정이삭 목사

“교회 내에 인산가 대리점 열고 싶어요”

서울 서초구에서 온 조창형·이미옥 부부

“죽염을 알고 나서 소금에 대한 고정관념 깨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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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가 풍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의술이 발달했는데도 인류는 여전히 질병으

로 고통받고 있다. 전에 없던 괴질이 생겨나고, 스트

레스와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을 앓거나 원인 모를 

병증을 호소하는 이도 많다. 영양 및 의료 서비스 과

잉 시대에 이토록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

가. 학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답을 영양 불균형, 

즉 미네랄 부족에서 찾는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미네랄(Mineral)’이란 단

어가 건강 관련 식품이나 약품 홍보 문구에 거의 빠

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미네랄이 들어 있는 생수가 

그렇지 않은 물보다 인기다.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은 피부에 좋을 것이란 기대감을 준다. 아마

도 2004년 유니세프가 ‘세계영양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인의 3분의 1이 미네랄 결핍 상태라고 발표한 즈

음부터가 아닐까 짐작해 볼 뿐이다.  

우리 몸 성장·유지·생식에 꼭 필요  

미네랄은 쉽게 말해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과 같

은 원소들의 총칭이다. 여기서 산소·탄소·수소·질

소는 제외된다. 미네랄은 우리 몸의 성장과 유지, 생

식에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성분으로 무기질

無機質이라고도 부른다.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4%

다. 체중의 약 4%로 이해하면 된다. 그럼에도 단백

질·지방·탄수화물·비타민과 함께 5대 영양소에 포

함된다. 미네랄이 이렇게 다른 영양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능 때문이다. 

4가지 주요 영양소를 잘 섭취해도 미네랄이 조금

이라도 부족하면 그들이 체내에서 제대로 작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된다. 미네랄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의 활동을 돕고, 근육이나 신경의 활동을 조

절하고, 효소의 활성 능력을 증강시킨다. 좋은 음식

이나 기능성 식품을 아무리 먹어도 미네랄이 부족

하면 그 좋은 것들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다. 

미국의 영양학자 얼 민델Earl Mindell은 저서 《비타민 

바이블》에서 “비타민이 중요한 물질인 것은 사실이

나 미네랄 없이는 아무 작용도 못 한다”고 밝혔다. 

우리 몸속에 아주 조금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

할을 하는 미네랄을 채우는 방법은 음식이나 기능

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

방 및 일부 비타민은 화학물질 혼합물로서 생물체 

내에서 합성이 가능하지만 미네랄은 분자구조에 탄

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어떠한 생물체도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한다. 나이, 

체중, 성별에 따라 알맞은 양을 반드시 먹어서 채워

야 한다. 

측정 가능한 미네랄의 종류는 60가지다. 칼

슘·인·칼륨·황·염소·나트륨·마그네슘은 하루 

100mg 이상 섭취해야 하고, 철·아연·구리·망간·

요오드 등은 그보다 조금 덜 섭취해도 된다. 

건강식품에 많은 돈을 쓰고, 매 끼니 깐깐하게 따져가며 영양소를 
섭취하는데도 몸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면, 분명히 아픈데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미네랄 결핍’을 의심해 봐야 한다. 

미네랄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지 이 기회에 정복하자.

글 김효정  사진 셔터스톡  참고도서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조엘 월렉 저), 
《내 몸을 살리는 미네랄 백과사전》(노구치 데쓰노리 저), 《미네랄, 내 몸을 살린다》(구본홍 저)

미네랄 부족하면 
인체 작동시계 흔들

단백질·지방·탄수화물·비타민과 함께 5대 영양소

미네랄

효소

단
백
질

지
방

탄
수
화
물

비
타
민

인체 영양소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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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다고 가정해 보자.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가 발표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르면 

1일 칼슘 권장 섭취량은 800mg이다. 멸치 100g에 

509mg의 칼슘이 들어 있으니, 매일 157g의 멸치를 

먹어야 하는 셈이다. 그렇지 않으면 골다공증, 관절

염, 충치, 근육 경련, 불면증 등의 칼슘 결핍 증세를 

겪게 된다는 말인데, 바쁜 생활 속에서 매일 멸치가 

포함된 식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각각의 미네랄을 정제된 

알약으로 먹는다. 하루 10알이 넘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 미네랄 과잉으

로 인한 역효과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연에서 얻은 원재료를 통해 미네랄을 보충하고 

다른 영양소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

고 균형 잡힌 미네랄 섭취 방법임을 기억하자.  

조엘 월렉Joel Wallach 박사는 저서 《죽은 의사는 거

짓말을 하지 않는다》에 ‘체내 구리가 부족하면 동맥 

파열 위험도가 높아지고, 셀레늄이 결핍되면 심장마

비가 올 수 있다. 갈륨 결핍은 뇌암 발병 원인의 하나

로 밝혀졌고, 체내 칼슘이 부족하면 신장결석이 생

길 수 있다’고 썼다.

특정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컨디션이 안 좋

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몸의 변화를 느끼고, 푹 쉬어

도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시력은 좋은데 눈이 침침

하고, 어깨나 몸이 자주 결리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

지는 등 현대인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모두 

미네랄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상식이 

되고 있다.

알약보다 자연식품으로 미네랄 섭취하는 게 좋아   

유니세프의 ‘세계영양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

이 지났다.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가공된 식재료 

위주로 섭취했던 미국에서는 이미 1937년에 ‘미국

인 99%가 미네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상원 문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지금은 전 세계인의 

99%가 미네랄 결핍 상태에 놓여 있게 됐는지도 모

를 일이다. 

제대로 먹지 못하던 과거에는 영양실조가 우리 건

강을 위협했는데, 현대에는 몸에 좋다는 음식을 골

라 먹어도 불가피하게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된

다. 게다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환경 공해가 심해질

수록 체내 미네랄 요구량은 점점 높아지게 되니, 질 

좋은 미네랄 섭취의 중요성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

다. 그러다 보니 미네랄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것

이 현대인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 

앞서 언급했듯 미네랄은 식품으로 먹어야 한다. 

항생제처럼 한 열흘 챙겨 먹다가 그만둬도 되는 처

방약이 아니다. 내 몸을 위해, 평생 동안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하는 ‘생명을 살리는 영양소’이다. 

칼슘 섭취를 위해 ‘칼슘의 왕’으로 불리는 멸치를 

화학농법으로 땅 오염돼 미네랄 결핍 불러 

과거에는 미네랄을 얼마나 먹는지 고려하지 않아

도 됐다. 밭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나는 그대로의 

식재료를 먹기만 해도 미네랄이 충분히 채워졌다. 

하지만 육류 위주의 식단, 가공 및 조미된 식재료 사

용 등의 식생활 변화로 영양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미네랄을 음식으로 고루 채우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거와 같은 식단으로 삼시세끼 영양학

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신경 써서 한다면 미네랄

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기회는 사라

져 버렸다. 미네랄의 보고인 토양이 오염되었기 때

문이다. 농사를 위해 땅을 경작하고 화학비료·농

약·제초제를 사용하는 화학농법의 발달로 토양 속 

미네랄이 점차 부족하게 되었다. 자연히 그 땅에서 

자라는 농산물의 미네랄 함유량도 현저히 줄어들

었다. 

우리나라 역시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화

학농법으로 땅의 미네랄이 소실되었다. 아무리 농

산물을 많이 섭취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양의 미네랄을 얻기 힘들어졌다.

이와 관련해 1992년 미국 농림부에서 발표한 조

사 자료가 있다. 1914년에는 사과 2개를 먹으면 1

일 철분 권장 섭취량을 채울 수 있었는데, 1992년 

당시에는 13개의 사과를 먹어야 그 양을 채울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또 일본 과학기술청도 마찬가

지의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다. 1952년에는 시금치 

1단으로 채울 수 있었던 1일 철분 권장량을 1993년

에는 무려 19단을 먹어야 충족할 수 있었다는 내용

이다. 

이 조사들이 발표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다. 우리

는 삼시세끼 식사만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미네랄을 

섭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미네랄 결

핍은 다양한 질병·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대인을 불편하게 하는 

미네랄 결핍 증상들

▶철분 부족 : 빈혈, 권태감, 구강 염증, 근육 결림, 

운동 기능 저하 등

▶칼슘 부족 : 골다공증, 과민성대장증후군, 충치, 

우울증, 근육 경련, 관절염, 불면증 등

▶마그네슘 부족 : 심장병, 근육통, 불면증, 저혈압, 

빈혈, 식욕저하 등

▶망간 부족 : 운동 기능 저하, 탈모 증상, 당뇨, 피부 

질환 등 

▶아연 부족 : 남성 호르몬 감소, 미각 및 후각 기능 

이상, 빈혈, 탈모 증상, 여드름 등

▶크롬 부족 : 당뇨, 저혈당, 말초신경 장애,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1912년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우리 

생명의 근원은 토양이다”고 

말했다. 땅이 오염될수록 

미네랄의 손실은 가속화된다. 

몸속 미네랄이 결핍되면 인류는 

암·당뇨·고혈압·뇌졸중·우울증 등 

현대병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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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RT  2 : 미네랄의  보 고  죽염  

미네랄은 우리 몸을 살리는 중요한 영양소지만 전 세계인이 미네랄 결핍을 넘어 미네랄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인산죽염이 미네랄을 풍부히 품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글 김효정  사진 인산의학 DB

측정 가능한 미네랄 60가지 중
인체에 필요한 54가지 함유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이 그 뒤를 따르고 있

다(2015년 기준). 의료 기술뿐 아니라 모든 것이 인

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지만 환

경은 갈수록 오염되고, 그 속에서 인간 역시 다양한 

병증에 시달리고 있다. 옛날보다 평균 수명은 길어

졌지만, 과연 그때보다 건강해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땅속 미네랄이 꾸준히 바다로 유입

조엘 월렉 박사는 저서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

지 않는다》에서 ‘매일 미네랄을 복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몇 시간 또는 며칠씩, 수명을 단축하는 것’

이라 했다. 인류가 미네랄 결핍 상태를 벗어날 수 있

다면 훨씬 더 건강한 몸으로 천수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앞선 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땅속 미네랄이 소

실되어 가고 식물이나 과일의 미네랄 함유량이 현

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실컷 설명해 놓고, 

미네랄을 먹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된다고 겁을 주

는 것이 아니다. 미네랄 섭취가 우리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네랄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땅이 아

니라면 바다에서 해답을 찾으면 된다. 바닷물 속에

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무

궁한 자원이 간직되어 있다. 세기를 거치며 비가 내

리고, 토양 침식이 이뤄지면서 땅속 미네랄이 꾸준

히 바다로 쓸려 들어가고 있다. 바닷물을 마실 순 

없으니,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 미네랄

을 섭취하면 된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 바다 염전에서 만들어내는 

소금, 즉 천일염은 각종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 

미네랄 함량이 높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

랑드 소금보다도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이 더 많

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산 선생이 말한 핵비소가 곧 ‘미네랄’  

인산 김일훈 선생의 《신약》 1장 첫 줄에는 죽염의 

정의가 나온다. 그대로 옮기자면, ‘죽염은 조수와 

땅 밑에 있는 광석물의 영향을 받아 특유한 암약 성

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서해안 굵은 소금천일염·天

日鹽 속의 핵비소核砒素와 대나무 속에 함유된 맑은 

물 속의 핵비소를 추출, 합성해 만든다’이다. 

인산 9회 죽염 속 
15가지 주요 미네랄 성분 

바륨
(Ba) 

칼슘
(Ca) 

알루미늄
(Al) 

구리
(Cu)

철
(Fe)

붕소
(B)

칼륨
(K)

리튬
(Li)

게르마늄
(Ge)

망간
(Mn)

몰리브데넘
(Mo) 

인
(P)

스트론튬
(Sr)

아연
(Zn)

주석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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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분석

했다. 그 결과 측정 가능한 60가지 원소 중에서 54

가지가 죽염에 들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미네랄은 물론, 철·아연·구리·

망간·요오드 등 하루 100mg 이하로 섭취해도 되는 

미량 미네랄도 포함되었다. 60개 중에서 산소, 탄소, 

수소, 질소와 두 개의 방사능 원소인 플루토늄, 라듐

이 제외된 것이니 인체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죽염

에 들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죽염은 제조 공정을 거듭할수록 칼슘, 칼

륨, 철, 바륨 등의 함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비록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차지하는 비중이 

4%밖에 되지 않더라도 이 미네랄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미네랄의 결핍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지금, 죽염이 인체에 미네

랄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매

우 중요하다. 

물론 죽염이 아니라 종합비타민제와 같은 알약으

로도 미네랄을 보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인체를 구

성하는 54가지의 미네랄을 다 함유한 알약은 없다. 

유명한 미국산 종합 미네랄에도 20가지 이하의 미네

랄이 들어 있을 뿐이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미네

랄 워터 중에도 인위적으로 미네랄을 첨가한 제품

들이 많으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네랄 제제나 미네랄 워터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

만, 죽염이 미네랄의 보고로서 높이 평가되는 이유

는 우리 몸에 아주 극소량 필요하지만 결핍 상태가 

이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미량 미네랄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킨다’거나 ‘한국인이 음식을 

짜게 먹어서 성인병에 잘 걸린다’는 얘기는 미네랄 덩

어리인 죽염은 해당사항이 없다. 인산 선생이 《신약》

에서 밝힌 내용과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

한다면, 죽염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

향을 줄지 깨달을 수 있다.  

PA RT  2 : 미네랄의  보 고  죽염  

여기서 핵비소는 바닷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미

세한 광석물질로 이뤄진 상당량의 특이한 약소를 

뜻한다. 인산 선생은 핵비소를 중심으로 대나무 속 

유황 성분과 송지(소나무기름)가 합성된 죽염이 인

체의 거의 모든 질병에 두루 신비한 효능을 보여준

다고 했다. 또 ‘공해독公害毒이 점점 늘어만 가는 현

대사회에서 핵비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약으로, 

대량 보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도 했다. 죽염 속 

약소가 광물질鑛物質, 즉 미네랄로 이해되는 대목

이다. 

인산죽염은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간수가 완전히 

빠져나간 서해안 천일염만을 사용해 만든다. 이 천

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아 소나

무 장작불을 때 녹이고 굳히는 작업을 아홉 번 거

친 것이 인산가 9회 죽염이다. 이 과정에서 천일염

에 포함된 비소,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과 각종 불

순물이 사라진다. 대신 칼슘, 칼륨, 인, 염소, 망간, 

요오드, 셀레늄, 게르마늄 등 미네랄이 풍부해진

다. 천일염의 간수를 제거하고 미네랄은 활성화시

킨 것이 죽염이다. 

54가지 미네랄 들어간 죽염

실제로 인산 9회 죽염에 미네랄이 얼마나 들어 있

명품 인산가 죽염 제조 과정

천일염 간수 빼기

서해안에서 공수해 온 천일염을 

가마니째 두고 3년간 간수를 뺀다. 

대나무 속 뚫기

지리산 일대에서 자란 왕대나무를 공수, 

쇠막대로 마디와 마디 사이 

막을 제거한다. 

대나무통에 소금 넣기

천일염을 곱게 분쇄한 후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하게 다져가며 

대나무통 속에 넣는다. 고운 입자의 

소금은 기계를 이용해 다진다.

01 02 03

황토로 입구 막기

왕대나무통에 소금을 다 채우면 

황토를 걸쭉하게 반죽해 통의 

입구를 꼼꼼히 막는다.

무쇠가마에 대나무통 넣기

죽염 제조용으로 특수 고안된 

무쇠가마에 황토로 입구를 막은 

대나무통을 촘촘히 넣는다. 

소나무 장작불로 굽기

무쇠가마에 소나무 장작을 쌓은 

다음 불을 지펴 화로 속으로 

밀어넣는다.

04 05 06

소금기둥 식히기

불을 지핀 후 3시간 정도 지나면 

소나무와 대나무는 모두 타고 단단한 

소금기둥만 남는다. 소금기둥을 

무쇠가마에서 꺼내 식힌다. 

소금기둥 분쇄하기

소금기둥에 묻어 있는 대나무와 소나무 

재를 제거하고, 분쇄기에 넣어 가루로 

만든다. 다시 왕대나무통에 넣고 황토를 

발라 무쇠가마에 넣고 굽는다.

고열처리

같은 방식으로 8회 반복해서 구운 

죽염을 고열처리 전용로에 넣고 

1,600도 이상 고열로 녹인다. 약 40시간 

식힌 후 돌처럼 굳은 죽염을 

잘게 쪼개 상품화한다. 

07 08 09

천일염 9회 구우면 불순물 사라지고 미네랄 성분만 오롯이 남는다.  

죽염에는 측정 가능한 60가지 

원소 중에서 54가지가 들어있다. 

또한 제조 공정을 거듭할수록 

칼슘, 칼륨, 철, 바륨 등의 함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네랄의 결핍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지금, 

이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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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가  건강가 족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처럼 인산의학의 신비하고 다양한 맛을 
모두 맛본 일가족이 있다. 전북 장수군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오미자 농사를 

짓고 사는 이들은 4대째 인산의학을 실천하는 진정한 인산가족이다.

글 한상헌  사진 한준호

“생전의 아버지는 《신약본초》 마니아
사리장 담그고 유황오리도 키웠죠”

4대째 죽염사랑 실천하는 이석주씨 가족

오지마을에 삼촌·고모·조카 등이 모여 살아

인산의학을 4대째 실천하고 있는 가족을 어렵게 

찾았다. 전라북도 장수군 지실가지마을은  오지 중

의 오지다. 승용차로는 접근할 수 없다. 사륜구동 

오프로드 전용 차량만 겨우 출입할 수 있다. 전기가 

2010년에야 들어왔을 정도로 외부와 단절된 이곳

에 총 여섯 가구가 사는데, 이 중 다섯 가구가 이석

주(56)씨 가족이다. 구 남매 중 삼 남매와 조카 둘이 

이곳에 산다.

지실가지마을에 들어서면 첫 번째 집엔 이석주씨

의 둘째 누나 석례(67)씨와 남편 이덕희(75)씨가 산

다. 그리고 큰형님의 딸인 조카 경숙(59)씨와 남편 

장조원(59)씨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 막내 누님 

석경(65)씨와 남편 박성남(70)씨도 인근에 있고 마

을 맨 위쪽에 큰형님 아들인 경선(51)씨와 아내 응웬

티튀(34)씨, 그리고 이 마을의 유일한 조카 손주 두

경(6) 군이 오순도순 살고 있다. 복잡한 도시 생활을 

접고 산골 오지마을에 정착해 사는 이들은 하나 같

이 인산의학 마니아들이다. 두경 군도 어렸을 때부

터 죽염을 먹고 자라 곧잘 먹는다.

이들은 모두 고故 이종순(1919~2004)씨의 후손

이다. 인산 김일훈 선생을 가장 존경했다는 이씨는 

생전에 ‘죽염은 세상에 둘도 없는 신약’이라고 말해 

왔단다. 지금 그의 자손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지

실가지마을을 지키며 인산의학을 실천하고 있다. 이

곳에 가장 먼저 정착한 것은 큰딸 석례씨다. 

“2000년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유황오리 키우고 

사리간장 만들면서 지냈어요. 항상 인산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셨죠. 막내딸이 사다준 

《신약본초》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거든요.”

“책을 펴고 첫 장부터  

끝 장까지 단숨에 읽었어요.  

자연 속에서 수양을 하며 살고자 했던 

제가 그토록 찾던 책이었죠. 

어떤 경전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우주의 비밀과 지혜가 《신약본초》에  

다 들어 있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니 다른 공부는  

다 부질없어지더군요”

매일 기도하듯 《신약본초》 정독

석례씨 뒤를 이어 귀향한 막내아들 석주씨는 누

구보다 인산의학을 신뢰하고 이를 알리는 일에 앞장

서고 있다. 석주씨는 인산 선생의 제자로 살고자 마

음먹고 인산의학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한다. 

매일 기도하듯 《신약본초》를 정독하고 있다. 석주씨

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된 《신약본초》를 

형님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

었다.

“책을 펴고 첫 장부터 끝 장까지 단숨에 읽었어요. 

고 이종순씨가 

손에서 놓지 

않았다던 

《신약본초》 

재판본. 표지의 

본本자가 지워져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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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에서 수양을 하며 살고자 했던 제가 그토록 

찾던 책이었죠. 어떤 경전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우

주의 비밀과 지혜가 《신약본초》에 다 들어 있었어

요. 이 책을 읽고 나니 다른 공부는 다 부질없어지더

군요.”

석주씨는 아버지가 평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죽염, 유황오리, 사리간장, 쑥뜸 등 자연치유에 대

한 지혜를 《신약본초》에서 발견하면서 가족과 함께 

인산의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석주씨가 아버

지의 유품인 《신약본초》를 책장에서 꺼내 보여줬다. 

1992년 발행된 재판(2쇄)본이었다. 얼마나 읽었는지 

표지에 인쇄된 신약본초神藥本草 글자의 본本자가 지

워져 있었다. 

석주씨를 비롯해 지실마을에 사는 이들에겐 죽염

이 상비약이다. 얼마 전 급체를 한 석례씨는 응급실

을 갈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병원에

서 처방해 준 약을 아무리 먹어도 해결이 안 됐다고 

한다. 집에 돌아와 먹는 것도 아까워 애지중지하던 

죽염을 한 숟가락 퍼 먹었더니 속이 뻥 뚫렸단다.

“아버지는 평생 근검절약하며 검소하게 사셨지만 

죽염을 사실 땐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죽염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석주씨가 “죽염 아까

워하지 말고 많이 드세요. 먹어 없애야 건강해지지 

안 먹고 놔두면 무슨 소용 있어요”라며 거들었다. 

죽염 넣은 오미자 엑기스 입소문 퍼져

석례씨는 얼마 전 다리 인대를 다쳤는데 홍화씨와 

죽염을 먹으며 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생각보

다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인산의학

의 효과를 체험하고 있다.

석례씨뿐만 아니라 여덟째 석봉(58)씨도 인산의학

으로 건강을 회복한 체험자다. 그는 교통사고를 당

해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담근 사리간장

을 꾸준히 먹으면서 회복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지금도 죽염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

조카 경숙씨도 죽염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폐가 

좋지 않았던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삼촌과 고모가 있

는 지실가지마을로 들어왔다고 한다. 경숙씨는 “삼

촌이 죽염을 소개해 줘 복용을 했는데 몸이 많이 좋

아졌다”며 “수술을 하자고 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몸이 좋아져 그냥 퇴원을 했다”고 전했다. 병원 입원 

중에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죽염 자랑을 했고, 시댁

식구들도 그녀에게 전도가 돼 죽염 사용을 생활화

하고 있다고 했다.

지실가지마을은 땅이 비옥해 어떤 과실이든 잘 된

다는 마을 이름처럼 오미자가 이곳의 특산품이다.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는 오지라 무공해 청정지역인

데다 땅이 기름져 오미자의 맛도 좋단다. 이제는 알

음알음 입소문이 나 전국적으로 팔려 나간다고 한

다. 그런데 이곳 오미자의 인기 비결이 죽염이었다. 

오미자 엑기스를 만들 때 죽염을 넣으면 오미자 특

“병의 고통을 이겨내야 병을 

이길 수 있는데 진통제만 찾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쑥뜸으로 못 고치는 병 없고 

죽염으로 해결 안 되는 병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유의 다섯 가지 풍미가 잘 살아나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오미자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석주씨는 오미자에 죽염을 접목해 상품화할 것을 

장수군 오미자생산자조합에 정식으로 건의하고 임

수진 인산가 전주지점장을 초청해 죽염설명회를 개

최하기도 했다. 농사에도 인산의학을 접목시키는 이

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산의학 마니아들이었다. 

인산 탄신 108주년 기념식 참석 계획

석주씨는 《신약본초》를 허투루 봐서는 안 되는 너

무나 소중한 책이라고 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야

기하지 않았던 우주의 신비한 비밀은 물론이고 자연

물의 약성을 활용한 참의학의 이치에 대해 명확하게 

담겨 있는 보물 중의 보물이라고 했다. 

“말기 암 환자들이 제게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신약본초》 읽어보면 답이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를 못 알아듣고 결국 병원 가서 죽음을 맞

이하는 사람 여럿 봤어요. 병의 고통을 이겨내야 병

을 이길 수 있는데 진통제만 찾는 거예요. 제가 장담

합니다. 쑥뜸으로 못 고치는 병 없고 죽염으로 해결 

안 되는 병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

한 것입니다.”

해마다 쑥뜸을 뜨며 건강관리와 정신수양을 하고 

있는 그는 요즘 쑥뜸철이라 봄뜸을 시작한다고 했

다. 평생 쑥뜸 뜨며 자연을 벗 삼아 인산의학 공부하

며 사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석주씨 가족은 해마다 온 가족이 함양을 찾아 인

산 선생의 묘소에 참배를 하며 감사 인사를 한다고 

했다. 올해 인산 탄신 108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한단

다. 아버지부터 시작된 인산의학과의 인연을 4대째 

이어가고 있는 석주씨 가족이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

복하길 기원한다. 

어렸을 때부터 죽염을 

먹었다는 두경 군.

죽염을 먹고 있는 

이석례(왼쪽)씨와 

석주씨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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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전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양자의학 연구자다. 현대의학이 눈에 
보이는 육체에 대해서만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반면 양자의학은 
육체 외에 마음 차원에서의 진단과 
치료를 병행한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고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자의학은 현대의학의 맹점을 
보완하는 좀 더 인간적인 대안의학임에 
틀림없다. 마음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는 양자의학의 리더 강길전 교수에게 
건강한 삶의 실체를 들어본다.

글 이일섭  사진 이경민 

양자의학量子醫學의 대가 강길전 명예교수(충남대 

의대)는 노추老醜를 모르는 ‘젊은 마음’을 간직한 사

람이다.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대로 하면 자신의 

나이는 74세가 맞지만 그는 올해 자신의 나이를 43

세로 규정한다. 나이 예순을 앞두고 접한 인도의 명

상가 디팩 초프라Deepak Chopra의 저서에서 그는 사람

이 늙는 이유가 유전적·환경적 요인보다 나약한 마

음의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됐

다. 새해 달력 앞에서, 생일 카드 앞에서 나이 먹는 

일에 한숨을 짓곤 하는데 사람은 이런 순간에 더 빨

리 늙는다는 것이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

며 건강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사람의 노화 속도

는 얼마든지 더뎌질 수 있다’는 초프라의 말이 마음

에 꼭 들어 그 후론 자신의 나이를 거꾸로 세게 됐

다. 그의 나이는 내년엔 마흔둘이 되며 후년엔 마흔

하나로 더 젊고 어려지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불안과 잠

재의식 속의 상처를 측정해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양자의학의 강점을 역설하곤 한다. 장기와 조직, 세

포와 분자 등 눈에 보이는 물질적 구조만을 인정하

는 현대의학은 몸과 마음의 연결을 헤아리지 못해 

치유의 한계점을 드러냈고 육체를 비롯해 마음 차원

에서의 진단과 치료를 실시하는 양자의학이 적절한 

대안임을 제시해 왔다. 

환자에게 ‘원인불명’ 얘기하고 자괴감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산부인과 전문의로 의대 교

수로 활동하며 현대의학의 첨병에 서 있던 그가 스

스로 현대의학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게 된 계기는 무

엇일까? 그는 그 연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불임으로 병원을 찾아온 여성 환자들에게 ‘원인

불명’이라는 진단 결과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곤 

했어요. 그런데 한 여성이 무척 화를 내는 거예요. 

피 뽑기를 시작으로 배란 여부 검사, 자궁내막 조직 

마음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 치유
 “인산의학과 
양자의학은 같은 맥락”

검사, 뇌하수치 MRI 

검사 등 수많은 검사

로 시간과 비용을 할

애했는데 고작 ‘원인

불명’이 결과라면 이

건 사기나 다름없다

며 병원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다 돌아갔죠. 퇴근을 하면서 처음으로 

직업에 대한 고민과 반성을 하게 됐어요. 원인이 없

어서가 아니라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문제인데 

그걸 교묘하게 외면해 왔으니까요.” 

그 일을 계기로 그는 현대의학이 비중을 두지 않

는 ‘심성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환자들의 마음 상

태에서 병의 원인을 찾는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진

료실에서 화를 쏟아내던 그 여성도 실은 임신을 열

망하는 만큼 마음 한구석엔 아기를 갖는 일에 두려

움을 갖고 있으며 이 무의식이 불임의 원인일 수 있

다는 마음의 실체를 진료에 활용해 왔다. 

“익모초는 남성에게도 유익”

강길전 교수는 인산의학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

다. 한때는 《신약》을 탐독하기도 했으며 김윤세 회

장이 집필한 《한 생각이 癌을 이긴다》야말로 자신

의 연구 분야인 양자의학과 그 궤를 같이하는 저서

라고 평한다. 산부인과 전문의답게 그는 인산가에서 

만드는 익모초 관련 제품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아직 제품 복용을 하진 못했지만 과거 더위를 먹은 

후의 무기력과 탈수 증세를 익모초 달인 물로 떨쳐

낸 적이 있어 익모초가 남성에게도 유익하다고 얘기

한다.

그는 생활방식 또한 대체의학자답게 단정하고 친

환경적이다. 갈등과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명상과 채

식과 소식 위주의 식사, 속보와 산책 등 그의 일과는 

질병과는 거리가 먼 ‘건강한 삶’ 그 자체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메디신 패러다임으로 평가됐던 그의 

양자의학 연구서. 2013년 돋을새김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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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날의 그는 지금과는 다른 양상의 생활 패턴을 

갖고 있었다. 업무 과다와 수면 부족으로 늘 과민한 

상태에서 광란의 원샷과 끽연喫煙을 탈출구로 삼는 

피로한 삶을 이어갔다. 마흔 살엔 담석증이 발생해 

두 번이나 입원을 했지만 병실에 누워서도 자신의 

건강상태에 빨간불이 켜진 연유를 생각해 보지 못

했다. 드디어 10년 후 쉰 살이 됐을 때는 질병의 강도

가 당뇨로 커져 그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280~300

까지 올라가는 혈당 수치를 확인하며 투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까지 했다. 

한때 건강 나빴지만 ‘바른생활’로 극복

환자들에게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

던 의사로서의 자신에게 커다란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지만 살기 위해서는 낙담할 겨를이 더는 없었다.

깊은 병에 들어봐야 진정한 의사로 거듭난다는 말

처럼 그는 그 무렵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강조하는 바른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식사량은 절반

으로 줄였고 술자리에서 보내는 시간은 명상으로 대

처했으며 골수에 박힌 니코틴을 희석시키기 위해 냉

수를 마시며 아파트 광장을 내달리곤 했다. 오래지 

않아 당뇨 증세는 사라졌고 그는 내과 진료와 약물 

처방 없이 당뇨를 물리치는 입지전적 인물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절제하는 삶이 다 좋을 순 없죠. 그릇 가

득한 흰밥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파전, 뜨거운 단팥

이 든 도넛 등 먹고 싶지만 멀리해야 하는 음식을 대

할 때면 식욕을 절제하는 일이 뼈를 깎는 일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걸 절감하죠. 그러나 어쩌겠

어요. 원하는 대로 먹다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혈관

성 치매에 걸리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먹는 게 더 

인간적인 모습 아닐까요.”    

마음을 다잡으며 자신은 아직 젊고 기민하다고 되

뇌지만 예전에 비해 족히 다섯 배쯤 길어진 강의록 

준비 시간을 대할 때면 세월을 거스르는 일이 불가

능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그러나 까마득한 후배들

을 만나는 일은 여전히 기쁘고 그들에게 탁월한 의

사가 되는 길을 알려주는 일은 요즘의 그에게 가장 

보람된 일 중의 하나다. 마음을 양자 파동으로 정의

한 칼 융Carl Gustav Jung의 심리학 연구와 물리학자 데

이비드 봄David J. Bohm의 양자이론을 강의로 설파하

며 그는 노교수의 변치 않는 열정과 내공을 뿜어낼 

것이다. 

강길전 교수

1943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했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를 거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원인 없는 질병은 없다. 다만 아직 

원인을 알지 못할 뿐이다’라는 전제 아래 현대의학의 한계 극복에 나서며 

양자의학과 대체의학의 가치를 증명해 내고 있다. 저서로는 《여성생식의학》 

《양자의학》 《산모 태아 그리고 출산》 등이 있으며 현재 충남대 의과대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우성숙  원장의  愛 S a y

우성숙 인산연수원장이 전하는  
생명과 자연치유에 관한 에세이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인산연수원을 운영하는 우성숙 신임 원장이
《인산의학》 독자 여러분에게 생명과 자연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전
합니다. 사계절 내내 자연의 포용력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인산가 
함양 연수원에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휴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문의 055) 963-9991 

춘곤증 탈출엔 짭짤한 죽염을 

 인산가 함양 연수원 뜰 앞에 매화꽃이 멋지게 피었다. 정자의 기와지붕과 잘 어우러진 

모습이 구내식당의 커다란 통창에 비치니 뜰이 온통 매화꽃으로 가득 찬 느낌이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잎이 필 때는 초목류가 염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염분을 많이 뺏어가므로 사람들은 봄이 되면 춘곤증을 느끼게 된다. 봄이 되면서 유난

히 졸리고 피곤함을 느낀다면 염분 부족이 아닌가 의심해 볼 만하다.

질 좋은 소금인 죽염을 입에 당기는 만큼 짭짤하게 먹는 것이 춘곤증을 물리치는 간단

하면서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좋은 방법이다. 

맛집으로 소문난 추어탕 집엘 갔더니 옆 테이블에 초등학생 아들과 엄마가 앉아 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린 아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는 소금 그릇을 열더니 

손으로 집어서 연신 먹는다. 그 모습을 본 아이의 엄마는 먹지 말라고 말린다.

하지만 아이는 자꾸 집어서 먹으니 엄마가 아이의 등짝을 후려치면서 화를 낸다. 아이의 

얼굴을 보니 친구들과 많이 뛰어 놀았는지 머리가 땀에 젖어 있다. 땀을 많이 흘린 경우

는 특히나 염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는 자연스럽게 소금이 먹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치를 그 엄마에게 알려주고 싶었지만, 보아하니 알아들을 사람 같지 않아서 참

았는데 어린 아들만 안쓰러웠다. 인산 선생님이 ‘살 아기는 죽염을 잘 먹어요 어른도 그

러고…’라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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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심장마비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또

한 혈관을 수축시켜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게 해 발기부전이나 수족궤양, 관절염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한다. 금연은 건강을 지키

는 데 있어 자기 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셋째, 지나친 음주도 피해야 한다. 술은 잘만 이용

하면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는 옛날부터 식사 전 약주 한잔 곁들이는 반주 문화

가 있었다. 밥 그릇 뚜껑 위에 잔을 올려놓고 술을 

부어 한잔 마시고 식사를 하면 식욕 촉진과 소화, 

혈관 청혈 작용 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

나 지나친 음주는 뇌세포가 손상돼 기억력 장애, 정

신 이상, 알코올 중독 등 부작용이 생긴다. 여기에 

위궤양, 간경화, 수족마비, 영양장애, 시력장애, 손 

떨림 증상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과다한 음주는 피

해야 한다.  

고자 하동에 있는 청학동을 향해 나의 꼬마 친구 스

파크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구례IC를 빠져나와 

국도를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인 섬진

강 강변도로를 따라가다 산길로 들어 나무터널을 거

쳐 청학동에 도착했다. 아담한 찻집에서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이 흘러나왔다. 노래와 함께 청학동 

최고의 메뉴인 산수유차를 마시며 창가로 펼쳐진 자

연을 바라보며 깊은 묵상에 빠져든다. 칠순을 넘어 

팔순에 도전하는 필자는 건강학 전공자로 매 순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머릿속에 그린다. 그러다 문득  집에서 출발해 청학

동까지 온 길을 생각해 보았다. 고속도로, 국도, 산

길을 지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우

리 몸도 혈관이라는 길이 있다. 그 길이가 약 10만㎞

로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다. 우리가 살아 있

는 동안에는 이 길에서 피와 물이라는 운반차가 계

속해서 운행을 한다. 만약 이 도로가 망가지면 운반

차가 정지하게 되고, 운반차마저 고장이 나면 산소

와 영양공급이 끊어져 병이 생기게 된다. 심장부터 

말초까지 혈관이 깨끗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나친 음주·흡연은 금물… 꾸준히 운동을

그렇다면 혈관은 왜 더러워지며 망가지는가? 첫

째, 과다한 지방 섭취로 인해 완전연소가 되지 않는 

기름덩어리가 혈관에 형성되어 혈관을 좁게 하고 혈

액공급을 저하시킨다. 이로 인해 혈관이 탄력을 잃

고 굳어져서 동맥경화증, 협심증, 뇌졸중, 뇌경색, 

중풍 등을 유발한다.

둘째, 흡연은 혈관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폐암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혈류량을 감소시켜 심장근육에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해 심근경색이 생기고 

고재훈 박사

고재훈 박사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보스턴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전라북도 남원시약사회 회장, 

남원중앙로터리클럽 회장을 역임했다. 전국 직장 및 단체 초청으로 500여 회 

강연을 다닌 베테랑 건강생활 강사다. 남원에서 구세당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120세’ 종착역까지 가보실래요?
우리 몸속의 혈관 길이는 10만㎞

몸속엔 혈관이라는 길이 있다. 길이가 약 10만㎞로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다. 이 길로 피와 물이라는 운반차가 운행을 한다.  

만약 이 도로가 망가지면 운반차가 정지하고 영양공급이 끊어지게 
돼 병이 생긴다. 혈관이 깨끗해야 건강할 수 있다.

글 고재훈(약학박사)  일러스트 박상훈

지난겨울 찬바람에 꽁꽁 얼어 있었던 지리산 눈들

이 봄날의 따뜻한 미소에 스스로 녹아 계곡을 타고 

흐른다. 봄을 알리는 지리산 계곡물 소리가 마치 아

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있는 듯하다. 계곡

물 소리를 듣다 보니 물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보

게 된다.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물이

다. 물은 추운 날에는 고체로, 따뜻한 날에는 액체

로, 고열에는 기체로 변한다. 이런 물의 속성에서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갑고 완악

하면 마음에 덩어리가 생겨 병이 생긴다. 마음이 온

유하고 겸손하면 우리 몸속 물과 피가 순환을 잘해 

건강하게 된다. 또한 마음에 사랑과 봉사와 희생을 

갖고 이를 행하면 물은 기체로 변해 우리 마음속 더

럽고 악한 생각과 미움, 시기, 질투, 저주, 폭력 등이 

제거된다. 얼굴은 광채가 나고, 고상한 인격과 사랑

의 전도사가 되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된다. 

혈관이 더러우면 협심증·뇌졸중 위험

봄이 되면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만

끽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필자도 봄의 향연을 보

3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9가지 방법 

1.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것

2. 알코올 섭취 자제할 것(포도주·소주 1잔, 맥주 1캔 이하)

3. 항산화비타민·섬유소가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것

4. 하루 한 시간 이상 운동할 것

5. 육류와 기름이 많은 튀김 종류의 음식은 줄일 것

6. 호두, 땅콩, 잣, 살구씨 등 견과류를 섭취할 것

7. 백해무익한 흡연은 당장 끊을 것

8. 오메가3가 많은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할 것

9. 9회 죽염을 하루 15~20g 복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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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Q

글 김효정  일러스트 한상엽  참고도서 《스트레칭이면 충분하다》 박서희 저, 
《혼자서도 거뜬히 해내는 스트레칭》 임일혁 저 

스트레칭으로 줄여보세요
당뇨·지방간·대장암 위험 높이는 뱃살

TV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옆구리 스트레칭

1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걸터앉는다.  

2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두 손은 깍지를 낀 채 머리 뒤를 받친다.

3 팔꿈치로 같은 쪽 옆구리를 찌른다는 생각으로 상체를 천천히 

옆으로 내렸다가 올린다. 양쪽 번갈아가며 30회씩 반복한다. 

두 다리와 두 팔 들어 올려 복부 자극하기

1 바닥에 편하게 누워서 두 다리를 45도 각도로 

들어 올린다.

2 머리와 어깨를 살짝 올려 두 팔 역시 45도 

각도로 들어 올린다. 이때 시선은 발끝을 향한다.

3 두 다리와 팔이 평행이 되게 신경 써서 자세를 

유지한다.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버틴 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온다. 

10초씩 10회 반복한다.

복부와 허벅지를 단련하는 스트레칭

1 양팔을 90도로 세워 상체를 고정하고 한쪽 

다리는 접어서 세운다. 

2 반대편 다리를 하늘로 쭉 들어 올린다. 이때 

누가 위에서 발끝을 잡아당긴다는 생각으로 

다리를 뻗고 1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3 들어 올렸던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내렸다가 2~3초 쉬고, 다시 위로 올린다. 한쪽에 

10회씩 반복한다.

출렁이는 뱃살은 보기에 좋지 않을뿐더러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 배에 지방이 많이 축적된 상태

를 ‘복부비만’이라 하는데 한국인 기준 남자 허리둘레 35.4인치, 여자 33.5인치 이상인 경우 복부비

만으로 분류한다.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하지방도 문제지만, 체내 장기를 둘러싸고 쌓이는 내장

지방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내장지방은 당뇨·지방간·관상동맥질환·대장암·유방암·전립

선암 등의 발병 위험도를 높인다.  

누워서 할 수 있는 뱃살빼기 운동

손에 가득 잡히는 뱃살을 정리해 버리고 싶은 생각은 절실한데,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뱃살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란 것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을 누워서라고 못 할까. 누워 있는 동안에는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복부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뱃살빼기 운동 

남들만큼 심지어 남들보다 덜 먹는데도 뱃살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남들보다 덜 움직이기 

때문이란 사실만 기억하자. 갑자기 무리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면 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질려버릴 수 

있으니 일단은 가볍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자. 의자에 앉아서 상체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복부와 

옆구리 근육을 자극해 운동효과를 볼 수 있다.

다리 들어 올려 뱃살에 묻힌 근육 자극하기

1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걸터앉는다.

2 무릎을 배꼽보다 높이 올린다고 생각하며 한쪽 다리씩 

들어 올렸다 내린다. 이때 상체가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양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게 중심잡기용으로 

의자에 살짝 얹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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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리하게 하려는 술책인진 몰라도, 어쨌든 공황장

애는 최순실 덕분에 국민이 관심 갖는 병이 되었다. 

거기에다가 지난 3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

데이터 분석 자료가 발표되었다. <‘죽음의 공포’ 공황

장애 환자, 한해 10만 명 넘어섰다>는 기사가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다. 공황장애는 5년간 2배로 증가했

으며, 30~50대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50대가 70%나 된다. 

공황장애 환자는 5년간 2배로 늘었고, 연평균 

17.9% 증가했다. 또한 70대 이상 노인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고 한다.

노년층의 사회적·경제적 소외가 공황장애로   

가슴에 통증이나 불편감, 죽을 것 같은 공포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

수는 “유명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사실

을 고백하면서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

선됐다”며 “비슷한 증상이 생겼을 때 정신과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연령별 환자 수를 보면 40대가 2만 7,326

명(25.7%)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

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40대 310명, 50대 275명, 70

대 269명 순이었고, 여성은 40·60대가 각각 316명, 

50대 314명으로 엇비슷했다.

40대 이후에 공황장애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이 시기에 직장, 건강, 결혼생활, 자녀교육 등에서 오

는 스트레스가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70대 이상이다. 이 연령층 환자 수는 2010년 82명에

서 2015년 276명으로 3.4배로 증가했다. 노년층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소외가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황장애는 갑작스런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숨

이 막히는 느낌,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가슴

에 통증이나 불편감,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을 겪는 

질환이다.

공황장애는 쑥뜸으로 예방이 가능할 수도

최순실이 쑥뜸의 그 뜨거운 맛을 보았다면     

나뭇잎마다 나뭇가지마다 봄이 귀엽게 봉오리를 

맺고,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봄에 우리

는 인산 김일훈 선생 탄생 108주년을 맞는다.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면역력 강화로 아예 병의 원인부터 

다스리려 했던 인산 선생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에

게는 물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도 꼭 권하

는 것이 있었다.

죽염과 쑥뜸이었다. 암이나 백혈병 같은 중병 환

자에게도 “죽염을 많이 퍼 먹어라. 배 터지도록 먹어

라”고 권유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제한 인산 

선생. 

또 마침 쑥뜸의 계절이다. 공황장애는 심장 관련 

질병인데, 쑥뜸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문득 최순실이 쑥뜸을 떴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

각이 든다. 최순실이 쑥뜸의 그 뜨거운 맛을 좀 보았

다면. 돈 돈 하며 재벌 돈 뜯으러 다녔다는 최순실. 

돈 뜯을 생각을 너무 깊게 많이 한 나머지 공황장애

가 온 건 아닐까.

스트레스가 공황장애의 원인이라고 한다. 대기업

의 간부 사원 중에서 공황장애 환자가 자주 발생하

는 것도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직

의 책임자로서 남보다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못하고 참는 데서 공황장애의 

원인이 커진다는 것이다. 

결국 스트레스가 문제다. 스트레스가 심장을 불

편하게 하고 심장이 정상 가동을 못 하게 되는 데서 

공황장애는 시작된다고 한다. 

인산 선생은 몸이 병든 사람들, 삶의 어려움 속에

서 병을 얻은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치고 새로운 인

생을 찾게 해준 현대에서 보기 드문 의인醫人인 동시

에 의인義人이기도 하다. 인산 선생 탄생제를 맞아 

‘위키백과’가 수록한 인산 선생의 프로필 일부를 통

하여 선생을 추억한다. 

“인산 김일훈은 또한 백두산, 묘향산 등지에서 20

여 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연물의 약리작용을 간파하

였고… 또한 곳곳에서 병명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

람들을 대가 없이 살려내 신의神醫로 불리었다.” 

최순실의 공황장애는 진짜? 가짜?

공황장애 환자 1년에 10만 명 넘어

갑자기 공황장애가 화젯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지

난 1월 9일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최순

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단독 인터뷰’에서도 공황장

애 얘기는 첫머리에 나온다.

“최순실씨는 법정에서 카메라가 있으면 반성하듯 

고개 숙이고, 없으면 고개 들고 똑바로 쳐다본다고 

하는데?”라고 최보식이 묻자, 이경재가 “멘탈이 거

의 붕괴된 상태다. 공황장애도 있고…”라며 바로 얘

기가 최순실의 공황장애로 넘어갔다. 여기서 기자는 

“최순실씨가 자주 맞았다는 프로포폴의 금단禁斷 

현상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사는 “그런 것 같다”고 

대꾸한다. 

최순실의 자칭 공황장애가 검찰에서의 조사과정

의인醫人인 동시에 
의인義人인 인산 선생의 쑥뜸



조용헌  박사의  동양 학  살롱

사주팔자는 전생前生 성적표다. 전생을 전제해야

만 팔자를 이해할 수 있다. 윤회와 인과의 원리가 사

주명리학에 배어 있다. 중학교 때의 성적표를 보면 

고등학교에 가서 어느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할지 대

강 짐작이 된다. 중학교 때 꼴찌를 한 학생이 고등학

교에 가서 갑자기 1등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

서 고교에 가서 무조건 꼴찌 하라는 법도 없다. 대개

는 하위권에 머물고 피나는 노력을 하면 중간 정도

는 할 수 있다. 재財·관官·인印이 그렇다. 명리학에

서 좋은 팔자로 규정하는 3가지 요소이다. 돈과 벼

슬, 그리고 학벌(명예)이다. 전생에 이 부분에 투자

를 많이 해놓았으면 금생에 와서도 수월하게 이걸 

얻는다. 그러나 투자도 해놓지 않고 갑자기 이걸 통

째로 얻으려는 시도는 많은 풍파를 일으킨다. 풍파

는 감방과 질병으로 온다. 무리하면 온다. 

물려받은 아이큐보다 인덕이 더 중요

사주팔자가 전생 성적표라고 할 때 전생 성적표가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가? 하고 물을 수 있다. 금

생에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인가? 하고 궤를 

같이하는 질문이다. 팔자는 결정론인가? 나는 이 비

율을 7대 3으로 본다. 

경마장에 가면 마칠기삼馬七技三이다. 말이 7이고 

기수가 3이다. 고스톱을 칠 때도 운칠기삼運七技三이

라고 말한다. 운이 7할이고 기술이 3할이다. 고스톱

의 운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 장 7표이다. 들어오는 7

장의 표가 다양하고 영양가가 있어야 한다. 똥피나 

광이나 9자 쌍피 같은 것이 들어오면 엄청 유리하다. 

일단 표가 잘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이 표는 부모로

부터 받는다. 고스톱은 선을 잡은 딜러에게서 표를 

받지만 인생의 고스톱은 부모로부터 받는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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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시年月日時 기유정旣有定인데 부생浮生이 
공자망空自忙이라!’ ‘팔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뜬구름 같은 인생들이 그걸 모르고 공연히 
스스로 바쁘다’라는 옛날 선인들의 말씀이다. 
태어날 때 이미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는데, 
공연히 헛바퀴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지만 
죽을 둥 살 둥 노력하면 바뀌는 게 사람 팔자다. 
조용헌 박사가 오십 중반을 맞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명리학적 해석을 내려본다. 

글 조용헌(동양학자, 건국대 석좌교수)  그림 문봉선(동양화가)

피·땀·눈물 쏟아야 팔자 바뀐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성적표… 7할은 이미 ‘결정’

동양화가 문봉선의 

<강산여화 백두대간 

와유臥遊> 화첩 중 

문경새재(조령) 풍경. 

높은 산일수록 깊은 

계곡이 많은 것처럼 

성공한 자의 삶일수록 

굴곡과 변수가 많은 

법이다. 어지러운 운명에 

움츠려들 이유는 없다.

부모를 만나느냐도 전생 업보라고 본다. 어머니 자

궁에 입태入胎 되는 것도 그 사람의 업보가 작용한

다. 그냥 아무렇게나 입태되는 것이 아니다. 몰라서 

그렇지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7장의 표 외에 

운명적인 요소가 붙는 것이다. 

고스톱은 뒷장이 잘 붙어야 한다. 아무리 5광이 

들어왔어도 표가 밀리면 내놓는 수밖에 없다. 그러

나 흑싸리 껍질만 2장씩 들어왔다 하더라도 뒷장이 

잘 붙으면 피박을 씌울 수 있다. 표가 없어서 2장 들

어온 흑싸리 껍질을 한 장 던졌는데 상대방이 이걸 

낼름 받아먹고 그 자리에서 싸 버리면 나는 쌍피를 

얻을 수 있다. 

7장 각 표가 잘 들어오는 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아이큐라면 뒷장 잘 붙는 것은 인덕人德이 아닌가 싶

다. 직장상사, 동료, 배우자, 스승 등을 잘 만나는 사

람은 인덕이 좋은 사람이다. 살면서 보니까 아이큐

보다 인덕이 더 비중을 차지한다. 

바가지째 흘려야 운명 조금이나마 바뀌어 

7할이 결정되어 있는 요소라면 3할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런데 말이 3할이지 이 3할도 참 하기 어

렵다. 

3가지 액체를 몇 바가지씩 흘려야 된다. 피·땀·눈

물이 3가지 액체이다. 팔자를 바꾸려면 이 3가지 액

체를 바가지로 흘려야 한다. 그래야 조금 바뀐다. 

이 3바가지 흘리는 타이밍도 중요하다. 20~30대

의 젊은 시절에 흘리면 좀 낫다. 

젊고 건강하니까 고생해도 버틴다. 고생인 줄도 

모른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50~60대에 이 3바가

지를 흘리면 정말 힘들다. 힘도 달리고 기운도 없으

니까 이 바가지를 흘릴 때마다 서럽고 처량하기만 

하다. 



조용헌  박사의  동양 학  살롱

필자는 몸치다. 귀차니스트이다. 몸 움직이는 것

을 싫어한다. 이것도 전생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머

리와 말로만 살았던 습관이다. 골프도 못 친다. 내 

또래들은 모였다 하면 골프 이야기를 1시간은 한다. 

나는 그걸 이해 못한다. 대학 다닐 때도 당구장엔 안 

가봤다. 그거 무슨 재미로 하나. 그거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운전도 못한다. 사고 나면 뒤처

리할 것이 복잡해서 포기했다. 운전학원에 두 번이

나 등록했지만 일주일 다니다가 그만둬 버렸다. 

80년대 초반에 진안 마이산馬耳山 바위 밑에서 영

발 있는 도사를 만났는데 “전생에 마부馬夫만 부려 

먹고 살아서 금생에는 운전 안 하겠구먼! 운전 안 하

고 살겠어”라며 필자의 전생 습習을 이야기해 준 적

이 있다. 그때는 흘려들었는데 삼십몇 년이 지난 지

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았다. 

운전을 못하니까 거의 대중교통이다. 가장이지만 

가족들 차에 태워서 근처 유원지에도 한번 못 가보

았다. 담배도 못 피운다. 왜 입에다가 불을 지피나? 

술도 별로다. 맥주 두 컵, 수정방 1잔이면 충분하다. 

그 이상은 부대낀다. 술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조용헌 박사

조용헌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해 내는 

이 시대의 이야기꾼이다. 

강호江湖를 좋아해 스무 살 무렵부터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을 드나들며 수많은 기인과 달사, 학자와 교류했다. 

문文·사史·철哲·유儒·불佛·선仙·지리·인사 등을 

넘나드는 그의 시선은 강호동양학의 정수로 평가되고 

있다.

84 인산의학 

인산 김일훈 口述

김윤세 著·인산가 刊

608쪽·￦20,000 

인산 김일훈 선생의  

천부적 혜안과 80년  

구료救療 경험에서  

비롯된 각종 신약神藥과 

묘방妙方이 담긴 저서 《神藥》.  

이 책은 혼미해진 과학의 

시대가 만든 각종 질병과 

난치병을 치유하는  

올바른 길이 되고 있다 

1986년 초판 이래 65만 부 이상 판매되며 의학의 혁명을 

일으킨 《神藥》. 이제 인산가의 고전으로 정립되며 수많은 

이에게 인산의학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 인산 선생이 독립운동 

시절부터 오랜 실험을 거듭한 끝에 완성해 낸 영묘한 인산 

쑥뜸법을 비롯해 죽염·활인 오핵단·삼보주사 등 심오한 

신약神藥의 세계가 웅혼한 문장으로 펼쳐진다. 인산 김일훈 

선생의 천부적 혜안과 80년 구료救療 경험에 바탕을 둔 

약론은 자연이 곧 신약임을 얘기한다. 한국산 자연물의 

약성藥性이 각종 질병과 암을 이길 수 있는 의론임을 입증하고 

있다. 신비롭지만 구체적이고 난해하지만 명확한 인산 선생의 

의론을 경험하는 일은 언제나 흥미롭고 명쾌해서 좋다. 

무엇보다 더 혼미해지는 이 과학의 시대에 자연과 전통이라는 

우리의 근간으로 건강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한다. 

주요 내용  만병의 예방 치료제 죽염 | 암독癌毒의 통치약, 오핵단 | 암을 

해결하는 집오리의 뇌수 | 백혈병을 낫게 하는 노나무 | 최고의 위장약, 

수영 | 속골신약續骨神藥, 홍화씨 | 최고의 종착약, 유근피 | 당뇨약, 

생동쌀 | 정신을 맑게 하는 영액靈液, 감로 자정수 | 오장육부五臟六腑의 

제병 치료법 | 신경통ㆍ관절염ㆍ두통ㆍ혈압ㆍ중풍의 치유법

방방곡곡 집집마다 이 책이 있는 이유  

암·난치병 시대의 생존 話頭, 神藥 

구입문의 1577-9585 

고스톱은 선을 잡은 딜러에게서 표를 

받지만 인생의 고스톱은 부모로부터 

받는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도 전생 

업보라고 본다. 어머니 자궁에 입태入胎 

되는 것도 그 사람의 업보가 작용한다. 

그냥 아무렇게나 입태되는 것이 아니다. 

몰라서 그렇지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에 추가해서 운명적인 요소가 

뒷장으로 붙는 것이다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 술로 번뇌를 잊을 수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가! 주식도 안 한다. 그거 하다가 잃으

면 열 받아서 어떻게 사나! 

50대 들어 움직이지 않으면 병 들어 

50대 후반 언덕을 올라가면서 문득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니 이거 다 전생 습관이다. 전생에 승려 생

활을 3번 했던 습관이다. 50대가 되니까 몸을 움직

여야만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온다. 요가를 하

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진도가 안 나간다. 동작을 

할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예수의 심정이 된다. 왜 이렇게 힘이 드나! 뒤로 누워

서 두 팔을 집고 허리를 들어 올리는 챠크라 아사나

를 할 때마다 이걸 꼭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든다. 

정말로 하기 싫다. 정말로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팔자를 고치는 길인데도 말이다. 

챠크라 아사나, 브장가 아사나(코브라 자세)를 하

지 않고 되는 대로 살면 2~3년 내로 병이 올 수 있

다. 책을 많이 보고 노트북에 글을 많이 쓰는 직업

은 척추와 등짝이 굳기 마련이다. 이걸 푸는 자세가 

필요하다. 굳으면 병이다. 그걸 알면서도 하고 싶지 

않다. 병을 미리 예방하려면 이를 악물고 이 운동을 

해야 하는데, 할 때마다 골고다 언덕이 생각난다. 정

말 하기 싫다고! 팔자를 바꾸려면 피·땀·눈물을 흘

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못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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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 사상으로 터득하는 자연치유법 인산가 서적
I N S A N
B O O K S 구입문의

1577-9585

인산 김일훈 口述

《신약본초 전편》은 각종 난치 질병에 관한 선생의 마지막 

처방전으로 총 30여 회에 걸쳐 전한 인산의학의 비밀을 육성 

그대로 실었다. 《신약본초 후편》은 전편에 빠져 있던 인산 선생의 

미발표 원고 등을 수록했다. 인산의학의 모든 것을 엿볼 수 있는 

인술과 사상의 완결판이다.

인산 김일훈 口述 / 김윤세 著

단순한 의학 서적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이치에 따른 자연물의 

약성과 그 약성을 활용하여 치유할 수 있는 질환별 처방을 

적어두고 있다. 1986년 발간된 이래, 지금껏 의학 서적 역사상 

전무후무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인산의학과 그 철학의 교본서.

《神藥本草 전·후편》
전편 \30,000·후편 \25,000

《神藥》
\20,000

개정판

김윤세 著

30여 년 넘게 인산 선생의 의학 세계를 알리기 위해 김윤세 회장이 

여러 매체에 연재해 온 건강 칼럼을 정리한 완결판. 현대의학의 

한계에 대한 대안과 내 몸 안의 자연치유력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의 

병을 고치는 ‘참의학’의 비결이 담겨 있다. 

김윤세 著

공해시대 암·난치병 극복을 위한 묘방을 담은 또 한 권의 비법서.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 이후 김윤세 회장이 쓴 글과 강연 내용을 

정리해 인산 선생의 자연치유 사상을 되짚었다. 나를 살리는 것은 

결국 내 몸 안의 자연치유력이라는 인산의 철학이 담겨 있다.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
\25,000

《내 안의 自然이 나를 살린다》
\25,000

인산의학 체험 수기 및 치유기를 묶은 책. 각종 암·난치병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회생한 많은 사람의 사례가 담겨 있다. 

‘참의학’을 자각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에게 

훌륭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김윤세 著

공해독으로 생기는 암·난치병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법을 적고 

있다. 총 14장으로 된 이 책은 한 장 한 장마다 체내에 쌓인 

공해독을 풀어주고 거기에 원기를 돋워 병마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해독보원解毒補元의 방약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죽염이 달다》
\15,000

《한 생각이 癌을 물리친다》
\12,000

김윤세 著

죽염을 통해 암·난치병을 치유한 사람들의 사례와 각종 

죽염활용법이 적혀 있는 책. 암·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매우 손쉬우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실용민간요법의 핵심을 수록해 

놓았다. 죽염을 복용하실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김윤세 著

인산쑥뜸법은 물에 빠져 이미 숨이 넘어간 사람, 제초제를 마시고 

죽어가는 사람, 심지어 백혈병, 에이즈까지 현대의학이 손쓰지 

못하는 중증 환자를 구해낸 신방神方 중의 신방이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행할 수 있는 인산쑥뜸법을 소개한 책.

《죽염요법》
\15,000

《인산쑥뜸요법》
\15,000



설악산자연학교 봄철 양생養生 캠프가 열립니다

4월 22일(土)~23일(日) 오색에 있는 설악산자연학교에서 

인산 양생 캠프가 열립니다.

“내 몸 건강 내가 지키는 
인산식 자가 양생법을 배우자”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랠프 에머슨의 시를 생각하며, 건강과 관련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 설악산자연학교는 당신의 소중한 오늘을 지켜드리는 힐링 하우스입니다.

설악산자연학교 힐링캠프 및 휴양을 위한 장기 체류 안내

캠프 일시 4월 22일(토) 오후 5시 입소~23일(일) 오후 1시 종료 

내용
죽염과 유황밭마늘을 구워 먹으며 인산의학으로 면역력을 키운다. 

쑥뜸에 도전하는 참가자에게 쑥뜸에 관해 안내해 준다.

준비물

일반: 산행에 적합한 복장과 신발, 보온병, 물컵, 세면도구, 수건 등

쑥뜸: 일반 준비물에 손거울, 부드러운 솔(볼터치용), 작은 가위, 반창고, 

티슈 등 

힐링캠프 
참가비 

10만 원(1인 기준, 1박 3식) 
*쑥뜸방(장기 체류) 이용료 6만 원(1인 기준, 1박 3식, 

1일·일주일·보름·장기 체류 등 일정 관계없이 체류비는 동일함) 

교통편
항공: 김해→양양공항→택시로 20분

버스: 동서울터미널→설악산 오색정류장(2시간 20분 소요)→걸어서 5분

장소
강원도 양양군 서면 안터길 42-1 

(다음, 네이버에서 ‘설악산자연학교’ 검색)

신청/문의
010–9000–3931, http://cafe.daum.net/woosungsook(우성숙의 

설악산자연학교)

우성숙 교장(인산연수원 원장)은 30년 전 우연히 《神藥》 책을 읽은 후 인산의학에 
매료되어 지금까지 《神藥》 책에 적힌 대로 실천하고 자연치유를 추구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는 자연인이다. 인산쑥뜸을 비롯해 죽염 등 인산의학의 여러 가지 건강법을 
행복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힐링 하우스, 설악산자연학교의 주인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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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  힐링  하 우스

설악산자연학교로  오 세요



이름                                                                                                      

주소                                                                                                      

0 3 1 4 9

풀칠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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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2018.3.31

가장 건강했던 그몸, 그 시절로

이제 좋아질 것입니다 



풀칠하는 곳

仁山家  귀하
(주)인산가  대표전화 1577–9585   웹사이트 www.insanga.co.kr

1  

2 

3  

●  ‘인건모’의 가족이 되시면…

❶ 21세기 동의보감, 인산의학의  

 진수를 담은 《신약》 또는 《한  

 생각이 암을 물리친다》 도서 증정

❷ 인산가가 운영하는 함양  

 인산동천의 황토한옥 1박 무료  

 이용권 증정 (유효기간 1년)

❸ 죽염 및 인산가 제품(일부) 

 10% 할인 구매

❹ 인산 선생의 무위자연의 참의료  

 묘방과 신약神藥, 독특한 건강법,  

 암, 난치병 극복 체험 사례 등을  

 다룬 건강 월간지 《인산의학》  

 무료 우송

*인건모 가입은 가입비(5만 원) 납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외 추가 회비 및 
연회비는 없습니다. 

풀
칠
하
는

곳

풀
칠
하
는

곳

www.insanlife.com

인건모 회원 가입

※ SMS(문자) 혹은 이메일에 수신동의 하시면 인산가의 각종 행사 및 최신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SMS 수신동의 □예 □아니오

이메일 수신동의 □예 □아니오



지혜의 숲이 전하는 죽염 이야기
죽염박물관이 4월 문을 엽니다
세계 최초로 죽염을 산업화한 인산가에서 죽염의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담은 

죽염박물관을 오픈합니다. 활인구세 정신으로 죽염을 창시한 인산 김일훈 선생의 

일대기부터 죽염의 제조 과정, 7대 신약, 죽염 맛보기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졌습니다.

죽염박물관 미리 보기 

Theme 1 보다
인산 선생의 일대기와 

죽염의 생산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Theme3 듣다
인산 선생의 

생전 육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요.

Theme2 만나다
인산의학 7대 신약과 

산화환원력 테스트 등 

인산의학을 직접 만나요.

Theme4 느끼다
9회 죽염을 

직접 먹어보며 

건강한 맛을 느껴보세요.

SM면세점
태화빌딩

종각역 3–1 출구

종로타워

보신각

센터마크호텔

죽염박물관

1호선·종각역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2층



인술仁術의 아버지, 
인산 김일훈 선생을 
되새기는 자리. 귀하를 
그 뜻깊은 자리에 
초대합니다 

월
간
 《인

산
의
학
》 매

월
 1일

 발
행
 등
록
일
 1995.7.4 서

울
시
 등
록
번
호
 라
-
0
7328 가

격
 3,0

0
0
원
 통
권
 243호

내 안의 神醫, 인산을 

깊이 새기는 날 

•일시  4월 15일(토) 오후 1시 
(3시 15분 행사종료 예정)  

•장소   경남 함양 삼봉산 인산연수원 

•행사 내용  축하공연(함양풍물패 /  
창원 윈드오케스트라)·기념식· 
기념사(김윤세 회장-인산선생  
탄생의미와 가치)· 
인산 선생 묘소 참배 등

•셔틀버스 운행 서울 인사동 하나빌딩(하나투어)    
   앞에서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하며,   
   이용료는 1만원으로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1577-9585(인산가 서비스센터) 

* 점심식사가 제공되며 먹거리 장터가 운영됩니다.

인산 탄신 108주년 기념식




